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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보

스톤 시장 선거에 나선 아시아계 미셸 우 후보

가 예비선거 1주를 앞두고 1위 굳히기에 들어

간 징후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보스톤글로브와 서폭대학이 500명의 유권

자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셸 우

후보는 31%를 확보 멀찌감치 선두에 나섰다.

9월 14일 예비선거를 약 1주 남겨둔 상태에서

실시한 이 여론조사 결과는 지난 6월 같은 기

관의 여론조사 23%에 비해 월등히 많은 표심

을 확보한 상태다. 

미셸 우의 경쟁상대인 킴 제니는 20%, 애니

사 에사비 조지 후보는 19% 그리고 앤드레이

캠벨 후보는 18%로 근소한 표차로 2위 그룹을

형성하고 있다. 존 배로스 후보는 3% 득표에

그쳤다. 

토론회 참가 불성실 등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코

로나바이러스로 촉발된 집값상승 행진이 최

근 점차 완화되고 있어 올 가을에는 주택 구

매자들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

왔다. 

비즈니스 저널은 8일 부동산 시장의 완화

징후를 보도하며 “이번 집값 안정화 징후

가 결코 가까운 시일 내 집값의 하락의 의미

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미국내 상당부분에

여전히 뜨거운 주택시상 상승 열기가 이어

지고 있다고 밝혔다. 

보스톤의 주택시장도 여전히 뜨거운 입찰

경쟁이 벌어지고 있지만 가을에 접어들면서

어느 정도는 완화될 수도 있다고 보스톤의

주요 부동산 전문가들은 전했다. 

레드핀(Redfin)의 경제학자 테일러 마씨

는 여전히 주택시장은 팬 ▶▶7면으로 계속

시장에 나온 매사추세츠의 한 주택. 보스톤을 비롯한 미 전역의 주택시장의 상승세가 완화되는 징후가 드러나고 있다

미셸 우 보스톤 시장
선거 1위 굳히나 

주택 시장 상승세 꺾인 징후, 가을 구입 적기될까?
비즈니스저널, 상승세 꺾인 5가지 징후 제시 
보스톤의 선호지역 단독주택의 경우 입찰 전쟁 여전
이자율 낮고 점차 상승세 꺾인 가을이 기회 될 듯 

▶▶8면으로 계속

최근 여론조사 연속 30% 넘어서 
글로브/서폭 여론조사 31%로 선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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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상법/회사법
민사법
부동산/클로징

보스톤 발레, 한국인 무용수 총 6명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이화여대동창회는 뉴잉글랜드

지역 11학년 이상의 고등학생 및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장학생을

모집한다. 

이화여대동창회 장학생 신청

은 이화여대 동문 가족은 물론 이

외 뉴잉글랜드 지역 한인들에게

도 개방되어 있다. 신청서는

https://ewuaab.com에서 다운받

아 신청할 수 있다. 

장학금 신청을 원하는 학생은

두 학기 성적증명서, 추천서, 에

세이 등을 신청서와 함께 오는 10

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문의는 이혜원 장학위원장

(painter914@gmail.com)에게 할

수 있다. 

이화여대 장학생 모집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보스톤발레단 미코 니시넨 예술감

독은 7일 2021-2022년 시즌 정규 무

용수 명단을 발표했다. 보스톤발레

단이 발표한 총 51명의 무용수에는

김석주씨가 아티스트로 신규 합류

했다. 

보스톤발레단에는 한서혜, 채지

영씨 2명의 수석무용수(Principal

dancer)와 이선우, 이수빈씨 2명이

세컨 솔로이스트로 활약 중이다. 또

한 아티스트로 이상민씨가 2019년

부터 합류했다. 

이로써 보스톤 발레단에는 총 6명

의 한국출신의 무용수가 올 가을 시

즌부터 출연하게 될 전망이다. 

새로 합류한 김석주씨는 부산출

신으로 한국예술종합대학을 졸업

하고 시실리아 2020년 국제발레경

연대회에서 은메달, 서울국제댄스

경연대회에서 금메달을 수상했다. 

보스톤발레단은 팬데믹 이후 처

음 대면 정상 발레공연으로 넛크래

커를 11월 26일부터 12월 26일까지

공연한다. 

bostonkorean@hotmail.com

2021-2022 정규무용수명단 발표, 김석주 합류 
넛크래커 11월 26일부터 정상 공연 

아티스트로 신규 합류한 김석주씨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주보스턴총영사관은 Grand

Master Hong's World Class

Taekwondo Center와 공동으로

9.25(토), 로드아일랜드 노스 킹

스타운에서 2021 보스턴 총영사

배 태권도 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의 각 체급별 검은띠 품새 우

승자는 오는 10~11월 개최예정인

2021 (주미)

대사배 태권

도 대회(온

라인 개최

예정) 참가

자격이 부여

된다. 대회 참가는 401-885-4900

으로 문의하면 된다.

bostonkorean@hotmail.com

2021 보스턴 총영사배 태권도 대회 개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서울대학교 뉴잉글랜드 동창

회 차세대-청년 모임인 관악회

는 9/25일 토요일 12시에 워터타

운에 위치한 아스널파크(485

Arsenal St, Watertown) 에서

BBQ 파티를 개최한다. 

회비는 없으며 참가대상은 90

년대 학번 이후의 서울대 동문 및

가족과 친지로, 참가를 원하는 동

문 은  관 악 회 장  신 진 우

(sjinu37@snu.ac.kr) 동문에게 문

의하면 된다.

bostonkorean@hotmail.com

서울대 뉴잉글랜드 동창회 청년모임 야유회 개최

2019년 공연된 미코 니시넨의 넛크래커(사진= photo by Liza Voll; courtesy of Boston Ball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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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 곳곳에서 노숙자 도운 한인 단체, 70여명 자원봉사상 수상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노숙자를 위한 자원봉사를 이어가

고 있는 한인 청소년봉사 단체 ‘하

버드홈리스미션’ 소속 봉사자 9명

이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수여하는

평생업적상을 수상했다. 이외에도

40여명이 골드상을, 7명이 은상, 11명

이 동상을 수상했다. 

프레지던트발린티어서비스어워

드(PVSA)는 미국의 자원봉사자들

의 봉사를 격려하기 위해 인증된 자

원봉사단체에게 수상하는 상으로

자원봉사 시간에 따라 브론즈, 실버,

골드 등으로 분류된다. 바이든 행정

부가 출범한 후 작년에 이어 두번째

로 수여하는 대통령 자원봉사상이

기도 하다.

하버드홈리스미션은 렉싱턴, 벌

링턴, 벨몬트 등 5개 지역 학교 학생

들과 한국교회 학생들, 학부모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노숙자들과 불우

이웃들에게 음식을 담은 사랑의 바

구니(care kit)를 전달하는 자원봉사

를 하고 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햄버거, 볶음

밥, 파스타, 샌드위치, 쿠키 등 여러

가지 홈메이드음식을 직접 만들고

포장 패키지를 만들어 이를 노숙인

들에게 전달했다. 이들은 바구니 포

장도 예쁘게 꾸미고 물병을 더하는

한편 시원한 과일을 전달하기 위한

노력까지 기울였다. 

여름방학 중에는 목, 금, 토, 일 4일

동안 TD가든/노스스테이션, 사우스

스테이션, 보스톤커먼, 데이비드스

퀘어, 포터스퀘어, 차이나타운, 센트

럴스퀘어, 하버드스퀘어 등 보스톤

곳곳을 다니며 노숙자들을 만났다. 

이번 봉사에서는 인도 봉사 단체

인 Ekam’과 손을 잡고 중국 봉사

자들도 함께 참여했다.

또 수제 마스크팀을 만들어 암치

료를 받는 이들과 요양병원의 노인

분들에게 전달하기도 했으며 국가

유공자를 찾아가 특별한 감사를 표

시하기도 했다. 서머빌, 로웰, 하버드

소재에 있는 쉼터를 찾아가 피자와

음료, 스낵, 그들에게 필요한 용품들

을 전달하였다. 

이 과정에서 봉사자들은 가족들

과 함께 하는 시간의 귀중함과 나눔

과 봉사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었고,

봉사자들도 나이와 상관 없이 함께

참여하며 더욱 훈훈한 봉사의 모습

을 보여주었다. 

작년과 다른 점은 2021년 많은 사

람들이 백신을 맞아 노숙자들에게

전달과정에서 소통할 수 있는 시간

이 조금이나마 있을 수 있었다는 것

이다. 앞으로 지역 학교마다 ‘하버

드홈리스미션’ 클럽을 만들어 계

속해서 봉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

다.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작년에 이

어 올해도 하버드홈리스미션 단체

에 2021 사회봉사상(Presidential

Volunteer Service Award)을 수여

하여 이들의 업적을 치하했다. 매사

추세츠 한인회도 이들 한인청소년

멤버들과 학부모 30여명을 초대하여

한인청소년들의 선행을 격려했다. 

참여를 원하는 한인들은 한성경

대표(781-250-7588)에게 연락하면

된다. 

https://www.harvardhomeless-

mission.com

연락처: 781-250-7588

Lifetime Achievements Presi-

dential Awards: 장수인, 문혜빈, 김

정민, 김은아, 조복순, Nana Lee,

Euna Kim. Sally Choi, Eva Chow. 

Gold Award presidential:

Thomas Lee, Peter Yoon, Brett

Fortier, Young Lee, Eunjung Kim,

Daniel Ha, Angelina Ha, Jiwon

Lee, Andrew Lee, Rachel Cho,

Catherine Chow, Erin Han, Young

woong Cho, Jongmin Kim, Yoonjin

Choi, Sungmin Choi, Soyou Kim,

Choi Minju Kim, Daniel Kim,

Danbi Kim, Jae - Hwan Kim, Arun

Kodumuru, Arya Kodumuru,

Jeong- Won Choi, Ava Kam,

Christopher Chung, Joshua Chung,

Bo kyung shin, Ji Hye Lee, Ju Eun

Lee, James park, Leon Park,

Sophia Choi, Uni Hui Daley, Young

K. Jung Soo Y Kim, Arielle Min,

Christian Han, Frank Chow, Jackie

Lam, Hana Lee, Christopher Han,

Shin Woo, Saniel Park.

Sliver: Erica Cho, Faith Choi,

Cherie Chin, Joanna Yeh, Jeremy

Yeh, Lillian Yeh, Justine Ko.

Bronze: Ruben Lee, John Kim,

Chae-Rin Lee, Chae-won Lee,

Eddie Choi, Heetae Hwang, Elliot

Cho, Christopher Chow, June Kim,

Chloe Chin, Brett Fortier.

bostonkorean@hotmail.com

하버드홈리스미션, 장수인씨 등 한인 9명 대통령 평생업적상 수상 

(좌) 하버드홈리스미션은 렉싱턴, 벌링턴, 벨몬트 등 5개 지역 학교 학생들과 한국교회 학생들, 학부모들이 참여하고 있다. (우) 보스턴 시에서 마련해준 노숙자용 냉장고
. 나눠주고 남은 음식들을 넣어놓으면 배고픈 노숙자들이 자유롭게 꺼내먹어 곧 텅텅빈다 (사진=하버드홈리스미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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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회, 추석맞이 보스톤 항구 유람선 점심식사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보스톤한미노인회(회장 윤철호)는

9월 29일 수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보스톤 항구에서 출발하는

추석맞이 유람선 점심식사를 개최

한다. 

보스톤 시포트크루즈 런치에는

노인회원 및 가족 그리고 일반 한인

모두가 참여 가능하다. 보스톤 한미

노인회원인 경우 $30만 부담하면 참

가가 가능하다. 비회원인 경우 개인

당 $80이다. 다만 노인회에 가입하

는 시니어의 경우 $30만 부담해도

참가할 수 있다. 

노인회는 선착순 80명의 신청을

받고 있으며 이번 주 일요일은 9월

12일까지 총무 테일러(857-330-

2885), 회계 최영진(978-494-9876)씨

에게 신청할 수 있다. 

● 일시:  2021년 9월 29일 수요일

오전 11:00 - 오후 2:00

● 비용:  회원 $60(개인부담 $30+

노인회 부담 $30), 비회원 $80(노인

회 가입시 $30)

● 만나는 장소:  200 Seaport

Blvd.(보스톤 시포트 호텔 맞은편)

bsotonkorean@hotmail.com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뉴햄프셔 라이 소재 수례 아트

갤러리가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

이후 1년만에 갤러리를 오픈한다. 

이번 갤러리는 한국 정혜민 작

가를 초청해 9월 15일부터 10월 16

일까지 1달간 가을 나들이를 나서

는 한인들에게 선보인다. 

9월 18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5

시까지 오프닝 리셉션을 개최하

며 작가와의 만남의 시간도 갖는

다. 오프닝에는 음악연주도 곁들

여진다. 

다음은 정혜민 작가의 그림에

대한 평이다. 

"정혜민의 기법은 산들바람에

흩날리는 나뭇잎, 시들어가는 순

간적 진실, 어린 시절의 단계, 석

양의 붉은 노을, 눈 덮인 도시 풍

경 등을 순간의 의미와 임팩트를

붓과 물감으로 보존하는 작업을

한다. 화면 뒤에 남겨진 생생함과

에너지로 캔버스 표면을 따라 우

리 삶의 폭을 포착하고 있다."

전시기간: September 15th -

October 16th

작가와의 만남-Opening re-

ception: September 18th 2~5pm

전시장소: SooRyeArt Gallery

(수례아트갤러리)

문의: 603.319.1578

11 Sagamore Road, Rye,

NH03870

www.sooryeartgallery.com

수례아트 갤러리 정혜민 작가전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21일 추석을 앞두고 한국 추석배송

선물을 도착하게 하려면 최소한 13

일까지 주문해야 한다고 업계 관계

자들이 전했다. 

추석선물은 H마트 고국통신판매

와 더불어 다양한 고국추석배송서

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추석 송금서비스의 경우 와이어

바알리를 이용해 송금하면 무료 또

는 저렴한 가격으로 돈을 송금할 수

있다. 와이어바알리는 이번 추석송

금서비스를 이용한 고객을 대상으

로 경품을 추첨 1등에게 비행기표를

제공하는 등 사은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bsotonkorean@hotmail.com

21일 추석 고국배송 선물 도착하려면 13일까지 주문해야

노인회가 보스톤 항구에서 타고갈 유람선의 모습(사진=노인회 제공)

정혜민 작가의 작품 birch woods 2021



종합The Boston Korea 2021년 9월 10일 금요일 5
재외국민 정책개발을 위한 설문조사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2명 더 감염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한국의 윤건영 국회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재외국민들을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 개발을 질의

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한다며 재외

국민의 참여를 요청했다.

대한민국 외교정책 제언을 위한

설문 링크는 https://forms.gle/zG-

wShk7WVt52tKXW7이다.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윤 의원

은 한국 외교정책 발전을 통한 국격

향상, 이를 통한 재외동포 및 해외

거주 국민들의 안전 및 편의 진전을

도모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

고 있다고 밝혔다.

윤 의원실에서는 이번 국정감사

에서 질의 준비에 앞서 무엇보다 가

장 중요한, 재외국민들이 현장에서

직접 보고, 피부로 느끼는 대한민국

외교정책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를

듣고자 이번 설문을 마련했다고 설

명했다

질의 내용에는 거주 대륙, 한국에

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아는 정도,

한국에 대한 정보를 얻는 수단, 거주

국가의 한국에 대한 호감도, 거주 국

가와 한국 관계의 선호도 등이다.

또 공공외교 개념, SNS를 통한 한

국 소개 경험, 아시아나 한국인으로

인종 차별 경험, 한반도 평화 프로세

스, 한반도 남북관계 향후 예상, 대

사관이나 영사관 서비스 평가 등이

포함됐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매사추세츠 보건부는 2일

미들섹스 카운티에 거주하는 50

대 및 70대 남성 2명이 웨스트나일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고 밝혔다. 

보건부는 1일 미들섹스 카운티

에서 감염된 것으로 보이는 첫번

째 웨스트나일 감염환자를 확인

한 이후 바로 다음날 2명으로 추

가로 발표했다. 

보건부는 그레이터보스톤 지

역와 브리스톨 타운 일부 그리고

우스터 카운티의 웨스트나일바이

러스 감염위험도를 낮음에서 보

통으로 상향 조정했다. 

현재 보건부는 총 38개타운의

WNV 위험수준을 보통으로 높였

다. 해당 커뮤니티는 다음과 같다

. Beverly, Danvers, Lynn, Mar-

blehead, Middleton, Nahant,

Peabody, Salem, Saugus,

Swampscott and Wenham in

Essex County; Agawam,

Chicopee, East Longmeadow,

Longmeadow, Springfield and

West Springfield in Hampden

County; Bedford, Billerica,

Burlington, Carlisle, Lexington,

Lincoln, Natick, North Reading,

Reading, Sudbury, Wayland,

Weston and Wilmington in Mid-

dlesex County; Dedham, Need-

ham, and Wellesley in Norfolk

County; Chelsea, Revere and

Winthrop in Suffolk County; and

Grafton and Upton in Worcester

County.

hsb@bostonkorea.com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모두가 코로나 부스터샷의

접종 여부에 관심이 쏠려 있지만 9

월에 접어들며 다시 플루샷의 계절

이 돌아왔다. 

전문가에 따르면 플루백신을 접

종해야 하는 두가지 이유는 백신을

접종하는 경우 플루를 예방할 수 있

을 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 옮

기지 않아 보호할 수 있다는 점 때문

이다. 

지난해에는 마스크 착용의 효과

로 플루 감염이 뚝 떨어졌지만 올해

에는 이미 어린이들 사이에서 호흡

기 질환이 돌아다니는 등 플루 또한

예년의 수준으로 복귀할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플루샷은 생후 6개월 이후면 누구

나 접종이 가능하고 10월부터 본격

적인 플루가 시작되므로 9월 중순에

는 접종을 하는 것이 좋다. 늦어도

10월 말까지는 접종해야 본격적인

땡스기빙 이동시에 전염을 줄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hsb@bostonkorea.com

이제는 플루샷 접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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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RS문제 상담 및 해결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회계처리 및 감사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융자 상담 및 재무재표 작성 

▶ 급료(Payroll)서비스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공인 회계사 (C. P. A.)

■ Harvard University

경영대학원 졸업(MBA)

■ Pricewater House

Coopers 감사부장 경력

■ 현재 Baystate

Tax Principal

528 Pleasant St. Suite 2  Brockton, MA 02301 

정진수

▶ IRS문제 상담 및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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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융자 상담 및 재무재표 작성 

▶ 급료(Payroll)서비스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공인 회계사 (C. P. A.)

■ Harvard University

경영대학원 졸업(MBA)

■ Pricewater House

Coopers 감사부장 경력

■ 현재 Baystate

Tax Principal

528 Pleasant St. Suite 2  Brockton, MA 02301 

정진수

■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회계정리

공인 세무사

김 창 근 

TEL: (781)935-4620 FAX: (781)935-4187

165-M New Boston St.Suite 278, Woburn, MA  01801

미 연방정부로부터 공인된 세무전문가 
Licensed to Practice Before the IRS

▶ IRS문제 상담 및 해결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회계처리 및 감사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융자 상담 및 재무재표 작성 

▶ 급료(Payroll)서비스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공인 회계사 (C. P. A.)

■ Harvard University

경영대학원 졸업(MBA)

■ Pricewater House

Coopers 감사부장 경력

■ 현재 Baystate

Tax Principal

528 Pleasant St. Suite 2  Brockton, MA 02301 

정진수

▶ IRS문제 상담 및 해결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회계처리 및 감사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융자 상담 및 재무재표 작성 

▶ 급료(Payroll)서비스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공   인   회   계   사

TEL 781-849-0800, 508-580-3946 (한인전용)

FAX 781-849-0848

220 Forbes Rd., suite 206, Braintree, MA. 02184 

정 진 수

CPA / MBA

학교 감염 증가에도 주정부 대면수업 유지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

자= 보스톤 동북쪽에 위치한 멜로즈

는 학기 시작과 더불어 2개 학급이 격

리에 들어갔다. 이처럼 대면수업이

시작되면서 일부 학교에서 코로나바

이러스 감염이 증가하고 있으나 주

정부는 계속 대면수업을 유지하겠다

고 밝혔다. 

베이커 주지사는 “각 학교는 일

정 정도의 수업일수를 조정할 여유

가 있고 또 (학생들은) 학교를 결석할

수 있다. 현 시점에서 대면 수업은 우

리가 해야 할 것이며 우리가 계속 유

지시켜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백신

접종을 안 한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접종 받아야 한다. 우리의 클리닉을

잘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베이커 주지사는 해양 및 생활 과

학 관련 일자리를 훈련하기 위해 사

용될 연구 실험실 오픈행사를 방문

한 자리에서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주지사는 계속 학교들과 발생하는

신규확진자들에 대한 대처에 관해

논의 하고 있으며 학생들과 교직원

들을 위한 현장 백신 클리닉 이용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고 밝혔

다. 

주지사는 10월까지 주내 약 100여

개 이상의 학교에 백신 클리닉을 운

영할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멜로즈 학교 관계자는 어떤 학년

의 몇 명의 학생들이 격리에 들어갔

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주지사는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한 계속 신규 감염자

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현재

매사추세츠에서 5백만명의 주민들

이 백신을 접종했다면 더 이상 확진

자, 입원자수, 사망자 수 등을 집계하

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지사, 원격 수업 선택지로 고려 안해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주 보건부의 7일 발표에 따

르면 총 4,531,700명의 백신 접종완

료자 중 0.004퍼센트에 달하는 162

명이 여전히 코로나바이러스 돌

파감염으로 사망했다. 따라서 백

신접종자도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지난 한 주동안 돌파감염 사망

자는 18명이었다. 이 수치는 현재

주내 웨스트나일바이러스 감염자

가 3명인 것에 비하면 정말 적지

않다. 

보건부에 따르면 매사추세츠에

서는 총 23,858명이 백신접종에도

불구하고 돌파감염된 확진자였으

며 이는 전체 백신 접종자의 0.53

명에 달한다. 지난 한주동안 4,415

명이 돌파감염으로 확진됐다. 

돌파감염으로 인해 입원한 환

자도 762명에 달했으며 돌파감염

의 평균 연령은 71.1세였고 이중

54%는 기저질환자였다. 

hsb@bostonkorea.com

매사추세츠 돌파감염으로 162명 사망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코로나바이러스 1일 감염

통계를 발표하지 않은 지난 주말

3일동안 매사추세츠에서는 5,484

명이 신규로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 코로나바이러스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음을 드러냈다. 

주 보건부의 9월 7일 발표에 따

르면 주말동안 12명이 추가로 사

망해 누적 사망자는 17,921명에 달

했다. 매사추세츠 누적확진자는

총 710,175명이었다. 

7일 평균 양성확진자는 2.32%

였으나 특히 병원 입원환자가 증

가하고 있다는 점은 우려스럽다.

코로나로 현재 매사추세츠 병원

에 입원한 환자는 총 601명이며 이

중 164명이 중환자실, 92명이 산소

호흡기를 착용하고 있다. 

지난 7일간의 감염자 추세를 보

았을 때 여전히 20-29세 젊은 층이

3,93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

음으로는 30-39세층이 3,369건으

로 뒤를 이었다. 10-19세 사이는

2,328명으로 그 다음을 이었다. 0-

9세 사이도 2,225명으로 50-59세의

2,180명보다 많았다. 

hsb@bostonkorea.com

병원 입원환자 601명, 중환자 164명

매사추세츠 주말 사이 총 5,484명 
신규 확진 

찰리 베이커 주지사가 마스크를 쓰고 대면 수업을 참관하고 있다



The Boston Korea 2021년 9월 10일 금요일 7종합

주택 시장 상승세 꺾인 징후, 가을 구입 적기될까?

데믹 이전의 마켓보다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있지만 지난 봄같은 광적

인 입찰경쟁은 완화됐다고 지적했

다. 

한 주택에 수십명의 오퍼가 몰리

고 셀러가 요구한 리스팅 가격보다

훨씬 높은 금액에 팔리는 주택시장

경향이 이제 점차 완화되고 있다는

징후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매매계약에 들어간 주택은 약

9% 상승했지만 이는 2020년 6월이

래 가장 낮은 상승 수치다. 또한 매

매 건수는 2021년 4월 이래 가장 낮

다. 

-매물이 시장에 나와 팔리기 까

지 걸리는 시간의 중간치는 18일이

며 이는 지난 6월에서 7월까지 15일

이 걸려 사상 최단 기간을 기록했던

것보다 조금 길어졌다. 참고로 지난

해의 시장에 머무는 시간의 중간값

은 33일이었다. 

-전체 거래된 주택 중 평균 5.1%

의 주택이 가격하락을 기록했다. 이

는 2020년보다 1%가 많은 수치다.

또한 2019년 10월 13일 이래 4주 기

간으로 가장 높은 수치다. 가격의

하락은 부동산 시장이 완화되는 가

장 큰 지표다. 

-51%의 주택이 구매자 요구가격

보다 높게 팔렸다. 이는 1년전보다

32%나 높은 수치다. 그러나 지난 7

월 11일 마감된 4주간의 기간에 기

록한 55%에 비해서는 떨어진 수치

다. 

-48%의 주택이 첫 2주만에 오퍼

를 받아들여 매매에 들어갔다. 이는

1년 전의 44%보다 높지만 2021년 3

월 28일로 마감된 4주 기간의 정점

을 이뤘던 시기에 비해서는 8% 떨

어진 수치다. 

레드핀의 수석경제학자 대릴 페

어웨더는 “주택시장은 분명하게

바이어들에게 약간 좋은 환경으로

바뀌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택

은 팔리는데 좀더 많은 시간이 걸려

구매자들에게 오퍼를 넣을 것인지

신중하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제

공한다. 주택가격은 정점에 다가가

고 있다. 따라서 구매자들은 더 오

르기 전에 서둘러 구입할 이유가 없

어졌다. 더 많은 셀러들이 자신들의

리스트 가격을 내리기 시작했다는

것은 이 같은 신호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가격 안정화의 징후

가 있는 것과 달리 상당수의 시장은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다. 8

월 27일까지 모기지 신청은 더 많아

졌으며 주택 구매 투어는 올해 들어

11% 증가됐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37% 많아진 것이다. 

레드핀의 홈바이어 수요 지수는

지난 수 조금 더 올라 4월 11일 이래

최고를 기록했다. 이는 레드핀 에이

전트들에게 집을 보여달라는 요청

을 측정한 지수다. 

케임브리지 켄달스퀘어에 사무

실이 위치한 프로리얼티 수잔안 대

표는 보스톤의 경우 “입찰경쟁, 즉

비딩워(bidding war)는 여전하다”

고 전했다. 안 대표에 따르면 주택

구매자들은 “단독주택에 대한 선

호가 강하며 선호지역의 경우 매물

이 여전히 나오지 않고 있다”고 말

했다. 

JYP리얼티 백영주씨는 본지 칼

럼에서 “집을 내 놓는 분들이 없지

만 사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아직도

많다”며 조금 집값이 안정이 되는

가을에는 “아직도 집을 사고 싶어

하신다면 여러분들에게 많은 기회

를 줄 것이다.”라고 적었다. 

비즈니스 저널 부동산 애슐리 페

이히 편집장은 매물이 지난 7월 초

팬데믹 수준을 넘어 시장에 나타남

으로서 주택시장의 경향이 바뀌는

징조가 있다고 밝혔다. 

editor@bostonkorea.com

▶▶1면에 이어서

트레블+레저, 버몬트 타운 최고의
가을 단풍 명소 뽑아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보스톤에서 서북쪽으로 세

시간 반 떨어진 버몬트의 작은 타

운 맨체스터가 가을 단풍의 명소

로 지명됐다. 

럭셔리 잡지 트레블+레져는 버

몬트의 타운 맨체스터를 미국내 7

개 독특한 가을 단풍 길 중의 하나

로 선정했다. 

버몬트의 남서쪽에 위치한 타

운 맨체스터는 그린마운틴과 타

코닉마운틴 사에에 가을 단풍을

즐길 수 있는 이상적인 지역이다.

맨체스터는 미국의 가장 오래되

고 긴 272마일의 트레일의 일부분

을 차지하고 있다. 

가을철 태양을 즐기길 원하는

경우 세븐 스프링가든을 방문하

거나 조각공원에서 조각상을 감

상할 수 있으며 몇마일 떨어진 매

드탐오차드(Mad Tom Orchard)

에서 애플피킹을 할 수 있다. 

맨체스터는 링컨의 장남이 살

았던 링컨 패밀리 홈 힐딘

(Hildene)이 위치해 있고, 서던버

몬트 아츠센터, 플라잉피싱뮤지

엄 등도 있다. 또한 브룩브라더스

, 폴로, 제이크루 등의 팩토리스토

어도 있는 곳이다. 

hsb@bostonkorea.com

에퀴녹스골프리조트앤스파 조감도(사진 = A view of the historical Equinox Golf Resort & Spa
from above. / Courtesy pho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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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셸 우 보스톤 시장선거 1위 굳히나 

캐나다 미국관광객 입국 허용 그러나...

 @wutrain     /michelleforboston      @wutrain

(857) 220-7542
MICHELLEFORBOSTON.COM PAID FOR BY THE WU COMMITTEE

9월 14일 미셸우에 투표하세요
그녀는 우리 모두를 위해 일할 

후보입니다

 @wutrain     /michelleforboston      @wutrain

 •  혐오범죄와 맞서 우리 커뮤니티와 함께 합니다. 

 •  스몰비니지스에 대한 관료행정을 줄이겠습니다.

 

 

  

 

  

 

  

 

  

 

  

 

  

 

  

 

  

 

  

 

  

 

  

 

  

 

  

 

  

 

  

 

  

 

  

 

  

 

  

 

  

 

  

 

  

 

  

 

  

 

  

 

  

 

  

 

  

 

  

 

  

 

  

 

  

 

  

 

  

 

  

 

  

 

  

 

  

 

  

 

  

 

  

 

  

 

  

 

  

 

  

 

  

 

  

 

  

 

  

 

  

 

  

 

  

 

 

여러 가지 구설수에 올랐던 킴 제니 보

스톤 시장 대행은 지난 6월 조사 때보

다 2% 빠졌으며, 역시 구설수에 올랐

으나 여러 여론조사에서 2위를 달리며

기염을 토하고 있는 에사비 조지 후보

는 지지율이 상승했다. 보스톤 글로브

의 지지를 받은 캠벨 후보 또한 상승세

를 보이며 2위 후보들과 어깨를 나란

히 했다. 이번 예비선거에서는 단 2명

만 뽑혀 올 11월 2일 총선에서 결선을

갖는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미셸 우 후보는

확실한 1위 굳히기로 11월 본선행 티

켓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고 이번 여

론조사를 시행한 서폭대학 정치리서

치센터 데애비드 펠레오로고스 소장

은 밝혔다. 그는 “미셸 우의 리드는

현재 아직 후보를 결정하지 못한 유보

층의 퍼센트보다 크다”며 “이는 미

셸이 본선에 진출할 수 있는 한 좌석을

확실히 확보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팰레오로고스 소장은 이제 투표가

임박했으므로 앞으로 남은 수요일, 목

요일의 토론회를 통해 유권자들은 거

의 자신들의 표를 확정할 것이라고 덧

붙였다. 그는 또한 이번 예비선거에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투표참여가 낮을

것으로 보여 부동층의 표심이 큰 역할

을 할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부동층은

6월 22%에서 현재 8%로 급감한 상태

다. 그러나 여전히 2위 후보를 결정하

는 데 핵심적인 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 

미셸은 아시안중 70%의 지지를 받

고 있으며 10년 이하 거주한 신규 진입

층 중 50%, 석사 이상의 고학력자의

45%, 그리고 진보층의 43%의 지지를

받고 있다. 또한 18-34세의 젊은 층에

서도 40%의 지지를 받았다. 

유권자들은 교육(20%), 주택(19%),

인종차별과 평등(17%), 경제와 일자

리(14%)를 가장 주요한 현안으로 생

각했다. 이들은 경찰개혁(4%), 기후변

화(3%), 마약(1%), 코로나바이러스

(1%이하)에 대해 적은 관심을 보였다 

히스패닉 유권자들은 가장 많은

14%가 부동층이었으며 백인 유권자

에서는 미셸 우가 39%, 에사비 조지가

22%, 캠벨이 21% 그리고 제니가 11%

였으며 4%가 부동층이었다. 

hsb@bsotonkorea.com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캐나다가 3주 전부터 백신

접종을 완료한 미국 관광객들의 입

국을 허용했지만 델타변이에 시달

리고 있는 미국인들은 캐나다 방문

을 꺼리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

이 5일 보도했다. 

캐나다 국경서비스에 따르면 일

반인들의 입국은 약 219,000명으로

첫주만에 2배 가량 늘었지만 2019

년 같은 시기의 15%에 그치는 수준

이다.

항공기를 통한 입국은 67%가량

상승했지만 2019년에 비해 한참 낮

은 수준이다. 

캐나다 정부는 지난 8월 9일 백

신 접종자에 한해 일반관광목적의

미국 방문을 허용했다. 그러나 미

국정부는 캐나다인의 미국 육로방

문을 허용치 않고 있으며 다만 백

신접종자와 음성판정자의 경우 항

공방문은 허용하고 있다. 

퀘벡의 파크 사파리(Parc Sa-

fari)의 장 피에르 랑거씨는 미국

번호판을 많이 보지 못했다며 방문

객의 극히 일부분이라고 밝혔다.

랑거씨는 팬데믹 운영을 위해 고용

인원을 줄이고 동물 수를 감축했었

다고 밝혔다. 

캐나다의 경제는 펜대믹으로 인

한 침체로부터 여전히 회복하고 있

는 상태에서 델타변이로 인한 또

한차례의 팬데믹은 캐나다 경제에

또 다른 부담을 줄 것이라고 경제

학자들은 경고하고 있다. 

캐나다 경제는 2021년 2사분기에

1.1% 성장으로 위축됐으며 이는

2.5%성장 예측에 훨씬 미치지 못

하는 수치다. 

과거 많은 미국인들은 저녁을 먹

기 위해 국경을 넘어 갔다고 오곤

했었다. 상공회의소에 따르면 하

루만에 왔다 가는 것으로는 캐나다

입국에 필요한 서류가 너무 많아

대부분 친지 방문 등의 이유로 캐

나다를 방문하고 있다고 밝혔다 

캐나다 상공회의소 페린 비티씨

는 “아직도 국경에서는 어떤 것이

규정인지 혼란을 겪는 사람이 많다

”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미국 정

부가 아직도 캐나다인들의 육로 입

국을 막고 미국인들의 캐나다 여행

을 재고하도록 권고했기 때문에 캐

나다 방문을 꺼리게 만들고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그러나 현재 캐나다의 67%가 접

종을 완료했으며 미국의 경우 겨우

52%만이 접종을 완료한 상태다. 비

록 델타변이로 감염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이는 미국 증가율의 5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비록 국경개방 후 아주 적은 증

가폭이긴 하지만 일부는 개방의 혜

택을 톡톡히 보는 곳도 있다. 

캐나다의 매니토바에 위치한 처

치힐 와일드(Churchill Wild)는 다

시 관광상품 운영을 재개했다. 북

부 매니토바에 환경숙박시설을 운

영하며 야생 북극곰과 북극고래 북

극 여우, 노던 오로라 등을 직접 경

험할 수 있게하는 처치힐와일드는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문을 열었다

. 

처치힐와일드(Churchill Wild)

는 야생 북극곰과 북극고래 북극

여우, 노던 오로라 등을 직접 경험

할 수 있는 곳으로 현재는 감소된

인원으로 운영하고 있다. 현재 9월

중순까지 모든 예약 끝난 상태라고

. 캐나다는 9월 7일부터는 전세계

백신접종자들에게 문호를 개방한

다. 

▶▶1면에 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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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시간 컴퓨터 업무를 보거나 스마트폰

시청으로 가장 먼저 뻐근해지기 쉬운 목과 어

깨.. 상태가 악화되면 목디스크와 어깨통증으

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주는 뭉친

목과 어깨 근육을 풀어주는 10분 초간단 스트

레칭을 소개해드립니다. 검색창에서 요가 읽

어주는 여자 Hayeon 을 검색하신 후, 최근 영

상에서 목 어깨 스트레칭 맛집 편을 찾아 꼭 따

라해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설

정도 꼭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배울 첫번째 자세는 Side Neck Stretch

입니다. 

STEP 1.  앉은 자세에서 오른손으로 머리 왼

쪽 옆면을 지긋이 눌러 목의 왼쪽이 길게 늘어

날 수 있게 합니다.

STEP 2.  왼 어깨는 계속해서 귀에서 멀리

바닥으로 보내줍니다.

POINT!   무리해서 손으로 머리를 누르지

않아도 중력의 힘으로 충분히 자극 느낄 수 있

을 거예요..

STEP 3.  영상 속 변형자세에 따라 충분히

스트레칭한 후 제자리로 돌아와 바로 반대쪽

목도 같은 방법으로 이완해줍니다

두번째 자세는 Eagle Arm Stretch 입니다.

STEP 1.  두 다리를 앞으로 뻗은 앉은 자세

에서 오른 팔꿈치를 왼 팔꿈치 위로 올려 한번

혹은 두 번 팔을 교차해줍니다.

STEP 2.  숨  들이마시면서 팔꿈치를 가슴에

서 멀리 위로 보냈다가 내쉬는 숨에 복부 쪽으

로 끌어당겨줍니다.

POINT!   귀와 어깨의 공간을 유지하며 목

의 긴장감을 최대한 풀고 진행해주세요

STEP 3. 영상 속 타이머에 따라 호흡과 함께

움직여주고 같은 방법으로 반대쪽도 해줍니다

.

오늘 알려드린 스트레칭과 관련 영상은 제

가 하루 일과를 마치고 꾸준히 하고 있는 스트

레칭 루틴 중에 하나입니다. 바쁜 일과를 마치

고 자기전에 바닥에서 혹은 침대위에서 하셔

도 좋아요. 우리 몸 중에 가장 쉽게 경직되고

통증을 느끼기 쉬운 목과 어깨를 이렇게 평소

에 꾸준히 관리해주시면 자세교정 및 통증개

선과 예방에 상당한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거예

요.  

최근 칼럼과 유튜브를 보시고 따라하다, 혼

자 운동하는데 한계를 느끼시고 개인적으로

수업을 받고 싶어하는 분들의 문의가 있어, 기

존의 라이브줌 그룹 수업 외에도 ZOOM

MINI PRIVATE 수업(30분, 45분 수업 선택)

을 진행하고 있어요. 원하는 시간대에 저와 1:1

비대면 자세교정 및  요가와 필라테스 수업을

받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카톡 혹은 메일로

연락주세요. 전화 무료상담도 환영입니다.

라이브 ZOOM 무료 체험 온라인 클래스

현재 매주 3회 온라인 라이브 ZOOM요가&

필라테스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의 건강, 아름다움과 긍정의 에너

지를 유지할 수 있는 기회이니 1회 무료체험을

원하시는 분은, 카톡아이디 yogafulnesslife 로

본인 이메일 주소와 함께 신청해주시면 됩니

다. 

송하연, 요가티처/요가풀니스라이프 대표 

유튜브채널 바로가기 https://bit.ly/3w9ks4u

카카오톡 아이디 yogafulnesslife 

이메일 주소 connect@yogafulness.life

홈페이지 www.yogafulness.life

요가쏭의 5분요가 

목 통증과 이별하는 힐링요가 10분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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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리어츠 이번 주말부터 2021시즌 시작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

벽 기자 = 풋볼 시즌이 돌아왔

다. 해마다 레이버데이 위크엔

드 다음주부터 시작하는 프로

풋볼(NFL)에서는 올해 32개

팀이 첫 17경기 정기시즌 경합

을 벌이게 된다. 

보스톤 팀인 뉴잉글랜드 패

트리어츠는 12일 일요일 오후 4

시 24분 마이애미 돌핀스와 첫

경기를 갖는다. 뉴잉글랜드 패

트리어츠는 맥 존즈를 새로운

선발 쿼터백으로 선정, 올해 플

레이오프를 노린다. 

밸러칙 감독은 존즈 외에도

거액을 들여 수비팀을 보강해

지난해 9승7패의 부진을 씻고

프레이오프 및 우승에 도전하

겠다는 계획이다. 

올해 패트리어츠 게임의 하

이라이트는 10월 4일 4주차 게

임이다. 이 게임에는 탐 브래디

가 이끄는 탐파베이 버캐니어

스가 원정경기를 벌인다. 이날

경기는 신구 뉴잉글랜드 패트

리어츠의 쿼터백 경기일뿐만

아니라 브래디와 밸러칙 감독

간에 패트리어츠 다이내스티

의 진정한 스타를 가리는 경기

가 될 것으로 보인다. 

탐 브래디는 지난해 패트리

어츠를 떠나 빌 밸러칙 감독하

에서만 힘을 발휘하는 시스템

쿼터백이라는 오명을 씻고 7번

째 슈퍼볼 우승이라는 금자탑

을 쌓았다. 탐 브래디 자체가

시스템을 만드는 쿼터백이라

는 것을 여실히 증명하는 시즌

이었다. 

패트리어츠는 올 시즌 전면

개장을 개방한다. 백신증명서

와 음성판정서를 의무화한 일

부 구장과 달리 패트리어츠는

별다른 규제조치를 취하지 않

고 있다. 

hsb@bostonkorea.com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6월의

폭염과 7월 한달 동안의 폭우 등 올 여름은 예년

과 달랐다. 이같은 이상 기온이 올 가을 사과 등

과일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우려

가 제기됐으나 사과농장들은 올해 크고 맛있는

사과를 만날 가능성이 많다고 밝혔다. 

토거스 패밀리 팜의 앤드레 토거스 씨는 보스

톤 글로브와의 인터뷰에서 7월의 많은 비는 사과

의 크기와 수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한 농장주는 6월의 더위와 7월 비로 “사과는

아주 크고 과즙이 풍부할 것”이라고 전했다. “

이 비는 사과의 크기에 결정정인 영향을 미친다

”고 그는 이야기하고 “하지만 많은 비는 배의

당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밝혔다. 

코너스 팜의 밥 코너스 씨는 “애플의 농사는

정말 잘됐으며 오이와 토마토도 이처럼 자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제 농장주들의 남은 걱정

은 허리케인과 이른 추위로 인한 서리가 빨리 내

리는 것이라고. 

hsb@bostonkorea.com

올해 사과 굵고 맛있을 듯 

Week 1: 4:25 p.m, Sept. 12, vs. Miami Dolphins

Week 2: 1 p.m., Sept. 19, at New York Jets

Week 3: 1 p.m., Sept. 26, vs. New Orleans Saints

Week 4: 8:20 p.m., Oct. 3, vs. Tampa Bay Buccaneers

Week 5: 1 p.m., Oct. 10, at Houston Texans

Week 6: 4:25 p.m., Oct. 17, vs. Dallas Cowboys

Week 7: 1 p.m., Oct. 24, vs. New York Jets

Week 8: 4:05 p.m., Oct. 31, at Los Angeles Chargers

Week 9: 1 p.m., Nov. 7, at Carolina Panthers

Week 10: 1 p.m., Nov. 14, vs. Cleveland Browns

Week 11: 8:20 p.m., Nov. 18, at Atlanta Falcons

Week 12: 1 p.m., Nov. 28, vs. Tennessee Titans

Week 13: 8:15 p.m., Dec. 6, at Buffalo Bills

Week 14: Bye week

Week 15: TBD, Dec. 19, at Indianapolis Colts

Week 16: 1 p.m., Dec. 26, vs. Buffalo Bills

Week 17: 1 p.m, Jan. 2, vs. Jacksonville Jaguars

Week 18: 1 p.m., Jan. 9 at Miami Dolphins

패트리어츠 경기 스케줄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의 새로운 선발 쿼터백으로 선정된 맥 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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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로스앤젤레스의 한 의류점에서 마스크 쓴 쇼핑객들

"델타 변이 후 외식·관광 축소로 경제활동 감속"
(뉴욕=연합뉴스) 강건택 특파원 =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Fed·연준)는 8일(현지시간) 미 경

제의 회복 속도가 다소 느려지고 있

다고 평가했다.

연준은 이날 공개한 경기동향 보

고서 '베이지북'을 통해 지난 두 달간

"전체적인 성장이 중간 속도로 살짝

저속기어 변환을 했다"고 말했다.

이번 보고서는 7월 초부터 8월30

일까지 12개 연방준비은행 관할 구

역의 경기 흐름을 평가한 것으로, 오

는 21∼22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정례회의에서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경제 회복이 느려진 것은 신종 코

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델

타 변이의 유행 탓으로 분석된다.

연준은 "경제 활동의 감속은 대부

분의 관할 구역에서 나타난 외식, 여

행, 관광 축소에 대체로 기인한다"며

"이는 델타 변이의 급증에 따른 안전

우려를 반영한다"고 지적했다.

인플레이션과 공급망 교란 문제

에 대한 염려도 베이지북에 담겼다.

연준은 "물가상승률이 높아진 수

준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상태"라며

12개 관할 구역 중 절반이 "강한" 물

가 압력을, 3곳은 "보통의" 물가 압력

을 각각 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연한 자원 부족 때문

에 생산 가격 압력이 계속해서 광범

위하게 확산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기업들이 가격

인상을 통해 비용 증가분을 소비자

들에게 전가하는 사례도 보고됐다.

연준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기업

들은 단기적 전망에 대해서는 여전

ECB, 코로나 대응채권 매입속도
제동…라가르드 "테이퍼링 아냐"

(베를린=연합뉴스) 이 율 특파원

=유럽중앙은행(ECB)이 9일(현

지시간)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

로나19) 대응채권 매입 속도에 제

동을 걸기로 했다.

인플레이션이 고공행진을 함

에 따라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대대적인 돈풀기를 완화하기 위

해 한걸음 전진한 것이다.

ECB는 이날 독일 프랑크푸르

트에서 통화정책 회의를 열고 기

준금리를 현행 0%로 유지하고,

예금금리와 한계대출금리 역시

각각 -0.50%와 0.25%로 유지하기

로 결정했다.

ECB는 코로나19 확산 사태의

경제적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도

입한 팬데믹긴급매입프로그램

(PEPP)의 대응채권 매입 속도를

지난 2개 분기보다 낮출 것이라고

밝혔다.

ECB는 이날 통화정책방향에

서 "최근 자금조달 여건과 인플레

이션 전망을 종합적으로 고려했

을 때 PEPP 대응채권 매입속도

를 지난 2개 분기간 수준보다 현

저히 낮은 속도로 완화해도, 자금

조달 여건이 유리한 수준으로 유

지될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

다.

대응채권 매입규모는 적어도

내년 3월 말까지 1조8천500억 유

로(약 2천566조원)로 유지한다.

ECB는 앞서 지난 3월 2분기 코

로나19 대응채권 매입 속도를 1분

기보다 상당히 높이기로 한 뒤 6

개월 만에 속도를 다시 낮추기로

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

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그 여성은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 하지 않

는다(The lady isn't tapering)"면

서 '그 여성은 돌아서지 않는다

(The lady's not for turning)'는 마

거릿 대처 영국 수상의 명언을 인

용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만장일

치로 결정한 것은 유리한 자금조

달 여건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채권 매입 속도의 눈금을 조

정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논의하지 않았다"고 말했

다.

ECB가 코로나19 이후 돈풀기

속도를 낮추기로 한 배경에는 급

등하는 물가가 있다.

ECB가 정한 물가상승률의 인

플레이션 목표치는 2%다. ECB는

올해 하반기 통화정책전략을 수

정하면서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2% 바로 아래에서 2%로 18년 만

에 상향 조정했다.

지난달 독일의 소비자물가가

28년 만에 최고치인 3.9%로 치솟

는 등 소비자물가 급등세는 전 세

계적 현상이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가 참고하는

물가지표인 7월 근원 개인소비지

출 가격지수는 전년 동월보다

3.6% 올라 두 달 연속 30년 사이

최대폭 상승기록을 갈아치웠다.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의

7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2%로

201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yulsid@yna.co.kr

연준 "미 경제성장, 중간 속도로 
'저속 기어' 변환"

히 긍정적"이라면서도 "그러나 계속

되는 공급 교란과 자원 부족에 대한

광범위한 우려가 여전하다"고 말했

다.

이날 보고서는 9월 FOMC에서 연

준의 자산매입 축소(테이퍼링) 계획

논의를 앞두고 나와 더욱 주목된다.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이날 한 행사에서 "경제가 기

대한 대로 계속 개선된다면 올해 안

에 자산매입 속도를 줄이기 시작하

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며 연내 테

이퍼링 시작에 찬성했다.

최근 경제 불확실성 우려가 잇따

르면서 뉴욕증시의 다우존스30 산

업평균지수와 스탠더드앤푸어스

(S&P) 500 지수는 3거래일 연속 하

락했고, 나홀로 고공행진하던 나스

닥 지수도 이날 0.57% 하락했다.

irstcirc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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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연방공무원·민간인 계약업자 대상"…확산 억제·접종률 제고 기대

(워싱턴=연합뉴스) 류지복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신종 코

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

산 억제를 위해 연방 직원의 백신 접

종을 의무화한다고 AP통신이 9일(

현지시간) 보도했다.

AP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바이

든 대통령이 이런 내용의 행정명령

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적용 대상은 연방 직원은 물론 연

방정부와 계약을 하고 거래하는 일

반인도 포함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7월 29일 이

들을 대상으로 백신을 접종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마스크 의무 착용,

정기 검사 등 제약을 두겠다고 발표

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한발 더 나아

가 이들의 백신 접종을 아예 의무화

해버리는 것이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번 조처가 210

만 명의 연방 직원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다. 또 이미 접종을 의무화

한 군에다 계약업체 직원까지 포함

하면 1천만 명이 적용 대상이 될 것

이라는 관측이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오후 연설

을 통해 코로나19 확산과 백신 접종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이런 내용이

포함된 6대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 바이든 대통령은 안전한 대면 수업

을 위해 학교에서 바이러스 검사를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할 것으로 알

려졌다.

이번 조처는 미국에 델타 변이가

번지면서 심각한 재유행을 겪고 있

지만 백신 접종률은 정부 기대만큼

올라가지 않는 상황을 돌파하기 위

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하루 신규 확진자는 지난

7월 1만 명대 수준까지 떨어졌지만

최근에는 15만 명을 넘었고, 입원환

자와 사망자도 지난 겨울철 대확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

다.

대부분 신규 확진과 중증 환자,

바이든, 연방직원 접종 아예 의무화

사망이 백신 접종을 완전히 끝내지

않은 이들에게서 발생해 이들의 접

종 확대가 최대 관건으로 떠오른 상

황이다.

특히 지난달 미국의 비농업 일자

리가 전문가 전망치 73만3천 개를 크

게 밑돌며 23만5천 개 늘어나는 데 그

쳤는데, 이는 델타 변이 확산이 고용

시장 회복세에 찬물을 끼얹은 결과

라는 분석도 나온다.

연방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이번

조처가 민간의 백신 접종 의무화 확

대로 이어질지도 주목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동안 학교, 직

장, 대학과 같은 곳에서 백신 의무화

를 권장했고, 민간 영역에서도 접종

의무화를 속속 도입하는 기업이 늘

고 있는 상황이다.

백악관은 강화된 조처가 더 많은

기업이 따라오도록 고무시키길 기

대한다고 AP는 전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오는 20일께부터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한 백신 부

스터샷(추가접종)도 시작할 계획이

다.

다만 모더나 백신의 경우 승인 절

차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어서 당

국의 부스터샷 승인이 임박한 화이

자 백신을 활용한 접종부터 시작할

것으로 관측된다.

jbryoo@yna.co.kr

(뉴욕=연합뉴스) 강건택 특파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

나19) 델타 변이의 확산에도 미국의

고용 회복세가 속도를 내고 있다.

미 노동부는 지난주(8월 29일∼9

월 4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31만 건으로 집계됐다고 9일(현지시

간) 밝혔다.

전주보다 3만5천 건 감소해 코로

나19 사태 이후 최저치 기록을 2주 연

속 갈아치웠다.

블룸버그통신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는 33만5천 건이었다.

최소 2주간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전주보

다 2만2천 건 감소한 278만 건으로 집

계됐다.

이번 데이터는 델타 변이가 고용

시장 회복에 큰 차질을 초래할 것이

란 우려를 상당 부분 덜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8월 비농업 일자리 수가 시장 전

망치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23만5

천 개 증가했다는 지난 3일 노동부

발표가 이런 염려를 키운 바 있다.

그러나 지난주 실업수당 청구 건

수가 6월 말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

소했다는 이날 결과는 노동시장이

완전한 회복을 향해 계속 전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블룸버그통신은

분석했다.

다만 지난해 3월 초 코로나19 사태

직전까지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가 21만 건 정도에 머물렀다는 점을

고려하면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은 것

이라고 미 언론들은 지적했다.

또 델타 변이의 확산에 따라 많은

학교가 다시 문을 닫을 경우 여성들

의 일자리 복귀가 더 늦어질 가능성

도 제기된다.'

irstcircle@yna.co.kr

미 신규 실업수당 31만건…2주연속
코로나 이후 최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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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 국회의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지속적인 허위사실유포"

A씨, 과거 민주당, 국민의당 등을 거쳐 지난해 총선 때 미래통합당 합류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 '고

발사주' 의혹의 제보자로 지목된 A

씨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김웅 의

원이 허위사실 유포로 자신의 명예

를 훼손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

다.

A씨는 지난 8일 심야 SNS를 통해

'윤석열 대검찰청의 야당 고발 사주

의혹 사건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이

같이 밝혔다.

A씨는 "선거 과정 중에 불미스러

운 일이 연루한 것 자체만으로도 송

구하다"면서도 "대다수의 내용은 김

웅 국회의원이 주도하는, 주변 기자

들과 언론상 모욕을 포함한 명백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며

자신을 둘러싼 세간의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김웅 국회의원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지속적인 허위사실유포

와 함께 보도되는 사건의 심각성, 자

신들의 공적 신분과 의무조차 망각

하는 것, 매우 중차대한 대선에서 격

이 떨어지는 수준의 망발을 일삼고

있다"라고 했다.

이어 "매우 강력한 법적대응을 준

비하고 있으며 그 외의 본 사건과 관

련하여 어떠한 대응을 할지 늦지 않

게 결정하겠다"며 "이 내용과 관련

해 재차 발생하는 명예훼손 및 모욕

등은 모두 법적 처리를 하겠다"고 강

조했따.

앞서 김웅 의원은 전날 회견에서

제보자의 신원에 대해 "누군지 특정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총선 당

시) 선거 관련해 중요 직책에 계신

분"이라고 말했다.

앞서 언론 인터뷰에서는 "조작을

한 경험이 정말 많다. 그래서 인연을

끊었다", "국민의힘 쪽 캠프가 아닌

다른 데, 황당한 캠프에 들어가 있다

" 등의 설명을 내놨는데, A씨를 특정

하는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윤 전 총장도 전날 회견에서 "과거

에 그 사람이 어떤 일을 벌였는지 여

의도판에서 모르는 이가 없고, 저도

들었다"라고 언급했다.

정치권에서는 A씨에 대해 과거

민주당에 있다가 국민의당 등을 거

쳐 지난해 총선 때 미래통합당(국민

의힘 전신)으로 합류, 선거대책위원

회에서 직책을 맡아 일했다는 말이

나왔다. 일각에서는 현재 특정 대선

캠프에서 활동 중이라는 주장도 나

온다.

A씨는 그러나 "개별적인 정당생

활을 하지 않은 지도 1년 반이 되어

가서 다시 인사드린다"며 사실상 지

난 총선 이후 정치권과 거리를 두고

있음을 주장했다.

minaryo@yna.co.kr

'제보자' 지목된 A씨 "윤석열·김웅 명예훼손에 법적대응"

'尹 고발 사주' 의혹 정국 변수로…수사 전환 초읽기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이 야권을 통

해 범여권 인사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이 대선 정국의 변수로 부상하

면서 수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다만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찰 수

사권 축소로 수사권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로 분산

돼 혐의에 따라 여러 기관이 동시다

발적으로 수사에 나설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 공익신고 인정한 대검…조작

정황 발견 못한 듯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감

찰부가 전날 '고발 사주' 의혹 제보를

공익신고로 공식 인정하면서 강제

수사 전환이 임박한 형국이다.

대검의 공익신고 인정이 휴대전

화 등 제보 자료에 조작 정황이 없고

언론 제보 이상의 공익적 가치가 있

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기

때문이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르면 내

용이 거짓이거나 부정한 목적이 있

다고 판단되면 '공익신고'로 인정되

지 않는다. 신고 내용에 언론을 통해

공개된 것 외에 새로운 사실이 없어

도 마찬가지다.

이와 함께 진상조사를 맡고 있는

대검 감찰3과는 최근 5명 안팎의 검

사를 추가로 파견 받은 것으로 전해

졌다. 이 중에는 선거 수사나 포렌식

분석 경험이 많은 검사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진상조

사가 조만간 수사로 전환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대검이 공

식적으로 공익신고로 인정했다는

것은 결국 법이 정한 요건을 모두 통

과했다는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공

익신고자 요건 판단 기간이 90일 내

외인 점을 들어 대검이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성급한 판단을 내렸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공익신고자 지위에 대한

최종 판단과 불이익한 조치의 원상

복귀 처분 권한을 갖는 권익위와 1차

신고접수 기관인 대검의 심사 기간

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는 반

론도 있다.

특히 제보자의 신분 노출이 우려

되는 상황에서 석 달 가까이 법적 보

호를 받지 못한다는 것은 법 취지와

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rock@yna.co.kr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9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입장을 밝힌 뒤 소통관을 나서고 있다.

김웅 의원이 질문을 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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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안내 

무료세금보고 

Tel. 508-740-9188

보스톤 봉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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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도의 부모는 모종공毛宗公과 양명공

주良明公主이다. 모종의 부모는 11세 풍월주

하종과 미모낭주이며 하종의 부모는 6세 풍월

주 세종과 미실이다. 세종의 부모는 태종(이

사부)과 지소只召태후(법흥왕의 딸, 진흥왕

의 어머니)이다. 하종과 미모는 딸 유모와 영

모, 아들 모종을 낳았다. 차녀 영모는 김유신

의 첫째 부인으로 딸 진광, 신광, 작광, 영광 넷

과 아들 삼광을 낳았다. 김유신은 나이 60에 김

춘추와 문명왕후(김유신의 동생, 문희)의 딸

지소智炤를 아내로 맞았다. 

양도의 어머니 양명공주의 부모는 제26대

진평왕과 보명궁주이다. 진평왕은 진흥왕의

장손이다. 진평왕의 아버지 동륜태자는 진흥

왕의 후궁 보명궁주의 치맛폭을 풀려고 월담

했다가 개에게 물려서 일찍 죽으면서 왕위에

오르지도 못했다. 보명궁주의 부모는 구진과

지소只召태후인데, 구진은 지소의 침신이었

다. 보명은 미실, 옥리, 월화, 금진 등과 함께

진흥왕의 후궁이었는데, 진흥왕 사망 후 진지

왕을 이어 즉위한 진평왕의 (미실과 함께) 좌

우후가 되어 어린 진평왕을 색도色道했다. 그

와중에 양명공주가 태어났다. 양명은 일찍이

16세 풍월주 보종공(부모는 7세 풍월주 설원

랑과 미실)과 결혼하여 딸 보라와 보량을 낳

았다. (보라는 김춘추의 첫째 부인으로 딸 고

타소를 낳고 일찍 죽었다. 고타소가 대야성 성

주 김품석의 부인으로, 642년 백제 장군 윤충

에 의해 성이 함락되자 가족이 함께 자살했다

고 전해진다). 

그림을 잘 그렸기에(잘 그릴 것이라고 예견

했기에, 아니면 그림을 그리다가 색사를 하여

태어난 아들이기에), 이름이 良圖라고 지어진

김양도의 태몽과 출생에 얽힌 이야기를 따라

가 본다. 609년 어느날, 설보종은 연하의 조카

모종를 불러 함께 시화詩畵를 즐기다 보니 밤

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있었다. 한편 부인

양명공주는 초저녁에 깜빡 잠이 들었다가 꿈

에 난새鸞의 상서로움을 얻고 길조吉兆라고

여겨 남편 보종과 조카 모종이 함께 있는 방으

로 들어와 귀뜸을 하고 보종의 소매를 끌어 당

겼다. 이에 보종은 “길조가 어찌 홀로 나에게

만 있겠는가?” 하면서 그만 누워서 잠을 청

했다. 당시 그들에게는 보라와 보량 두 딸이

있었다. 하지만 보종은 색사를 즐기지 않았고

무엇보다 부인 양명이 조카 모종을 좋아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잠결에

뒤척이는 척하면서 먹물이 가득 담긴 연지硯

池(벼루)을 일부러 차서 먹물을 쏟았다. 그 먹

물은 모종의 옷을 적셨고, 옷을 갈아 입는 과

정에서 모종과 양명은 사랑을 나누었다. 그리

고 양명은 이듬해 610년에 아들을 낳았다. 아

들이 태어나자 보종은 “그림은 아우님(弟公

)의 아들만한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

하며 良圖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다. 그가 22세

풍월주 김양도이다. 

김양도에 관한 기록은 화랑세기에도 많지

만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도 많이 나온다. 양

도는 김선품이 21세 풍월주의 위에 있을 때 그

의 부제로 화랑도를 통솔하였다. 나이는 한살

밖에 어리지 않았지만 풍월주 선품을 섬기는

데는 충심을 다하여 순종하였다. 그는 12세 무

렵 17세 풍월주(621 ~ 626년) 김염장에 의해 화

랑도에 입문하였다. 그 후 김흠순이 19세 풍월

주(629 ~ 632년)를 역임할 때는 부제인 예원공

에게 속하여 화랑의 지도자가 되기 위한 무예

수련과 심신도야를 하고 있었다. 20세 풍월주

는  김예원이 역임하였고, 21세 풍월주는 김선

품이 이어 받았다. 김양도는 선품공 아래서 부

제를 지내다가 637년 드디어 22세 풍월주의 위

에 올랐다. 비교적 늦은 나이인 27,8세에 풍월

주에 오른 김양도는 전횡을 많이 한다고 낭도

들로 부터 상선에 이르기까지 호평보다는 비

난을 더 받기도 했지만, 그는 그간 이어져온

구습과 낭정의 폐단을 많이 개혁하였다. 문무

를 완벽하게 겸비한 김양도는 김유신 휘하의

장군으로 백제와 고구려를 쳐서 삼국을 통일

하는데 크나큰 공을 세웠다. 아울러 그는 문장

과 외교술이 뛰어났기에 생애 여섯 번이나 당

나라에 사신으로 다녀왔다. 사실 그는 여섯 번

째 사행에서는 돌아오지 못하고 ‘불귀의 객

’이 되고 말았다. 그는 나당전쟁의 해명을 위

해 669년 김흠순과 함께 당나라에 파견되었다

가 당 고종高宗에 의해 억류되어 하옥되었다.

이듬해 당은 김흠순은 풀어주어 귀국을 하였

으나 김양도는 계속 억류되었고, 그곳에서 옥

사하였다(670년). 화랑세기의 기록을 중심으

로 그의 풍월주 활약상을 보면,

[22세 양도공은 보종공의 아들이다. 선품공

보다 한 살이 적었다. 처음 염장공을 따라 화

랑이 되었다. 나이 겨우 12살에 상하의 예를 알

았다. 흠순공 때에 이르러 예원공에게 속하도

록 명했다. 선품공이 풍월주가 되자, 예원공의

명으로 부제가 되어 선품공을 섬겼는데 힘을

다하여 받들고 순종하였다.풍월주가 되자 전

횡이 많아 당시 사람 중에 칭찬을 하지 않는

사람이 많았다. 공의 성품은 사람 섬기기를 잘

하고 일의 추이에 밝았다. 부처를 숭상하는 것

을 좋아했고 공명功名을 중히 여겼다. 문장을

잘했고 격검에 능했다. 늘 강개하여 천하를 말

하니, 마치 한 세대의 영웅과 같았다. 상선들

에게 몸을 굽혀 존경을 표할 때는 어린아이가

어머니에게 재롱을 떠는 것 같아서 윗사람들

의 기분을 다 맞추었다.]

참고문헌: 삼국사기, 삼국유사, 화랑세기 –

신라인 그들의 이야기(김대문 저, 이종욱 역

주해, 소나무), 화랑세기 –또 하나의 신라(김

태식, 김영사), 한국사데이터베이스(db.his-

tory.go.kr)

화랑도(花郞徒)와 성(性) 그리고 태권도(跆拳道)

화랑세기花郞世紀, 22세 풍월주風月主 양도공良圖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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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우 (박선우태권도장 관장) 

상속 준비를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남

은 자산이 상속법원(Probate)을 통해서 분

배되는 것을 염려하기 때문이다. 법원에

의한 자산분배는 큰 비용과 많은 시간 그

리고 절차상 해결해야 할 일들이 복잡할 수

있다. 그러나 남아있는 자산이 누구에게

가는지를 정확하게 설정만 되어있다면 상

속법원을 통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사람과 한평생을 함께 한 후 한

사람이 하늘나라로 가면 슬픔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남아있는 배우자, 특히 아내

가 남편이 관리했던 금융자산과 부동산 등

을 어찌해야 할지 막막하다. 이런 마음 상

태가 본의 아니게 돌이킬 수 없는 큰 실수

로 이어지게 할 수 있기에 주변의 친지들

말을 듣고 상속 준비로 막연히 트러스트

(Trust)를 고려해 본다. 트러스트를 형성하

면 모든 것이 자동으로 해결되리라 생각하

기 때문이다.

상속 준비를 위해서 고려해야 해야 하는

것이 한둘이 아니다. 가정마다 가지고 있

는 상황 역시 다를 수 있기에 본인에게 적

합한 상속 계획을 준비해야 한다. 이번 칼

럼은 대부분 가정에 적용되는 가장 기본적

이고 큰 비용 없이 준비할 수 있는 것이 무

엇인지 함께 알아본다. 

상속수혜자(Beneficiary Designation):

상속계획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유언장, 트러스트, 등이다. 그러나 이것보

다 중요한 것은 금융자산의 상속수혜자를

설정하는 것이다. 

은퇴하면 생활비 대부분이 은퇴자산

(IRA, 401k, 403B, TSP, 등)에서 나오므로

재정적으로 커다란 목돈은 금융자산일 것

이다. 상속수혜자가 설정되어 있으면 금융

자산은 상속법원을 통하지 않고 바로 상속

된다. 유언장에 어떻게 명시되었건 상관없

이 상속수혜자로 표시된 사람에게 자산이

먼저 분배된다. 상속수혜자 설정이 유언장

을 우선(Supersede)하기에 그만큼 더 중요

한 것이다.

은 행 이 나  금 융 기 관 의  계 좌 는

TOD(Transfer On Death) 작성으로 상속

수혜자를 설정하면 된다. 문서를 작성할

때 일반적으로 남은 배우자를 우선(Pri-

mary) 설정하고 자녀는 2차(Secondary)

로 설정하면 돌아가신 분의 자산이 바로 상

속된다.

모든 금융자산에 대해서 상속수혜자가

설정되면 대부분 남아있는 자산은 부동산

(Single Family Home)일 것이다. 일반인

에게 익숙하지 않지만, 부동산 역시 상속

수혜자를 설정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를

TOD Deed라고 불리며 미국에서 30여 개

의 주(State)에서 트러스트를 형성하지 않

고 상속수혜자를 선정할 수 있다. 우리 한

인 동포가 가장 많이 사는 캘리포니아주에

서도 TOD Deed를 형성할 수 있다.

미국 5개 주(Florida, Michigan, Texas,

Vermont, and West Virginia)는 Lady Bird

Deed로 상속수혜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이

법은 TOD Deed와 비슷한 역할을 하며

Texas 주는 TOD Deed도 선택할 수 있음

으로 본인에게 적합한 것이 무엇인지 확인

한 후 선택하면 된다.  

재정이나 의료 결정 변호사(Durable

Power of Attorney for Health Care):

병환이나 치매 초기로 재정적인 결정하

지 못할 때 그리고 자동차 사고 등으로 생

명은 살아있지만, 의식이 없을 때 의료 결

정을 내릴 수 있도록 서류를 미리 작성하

는 것이다.

상속계획을 말할 때 상속세금을 염려한

다. 2021을 기준으로 모든 자산 $11.7 mil-

lion까지 세금이 면제된다. 일반인 대부분

이 연방정부 상속세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

아도 되는 이유이다.

상속계획을 오래전에 형성해서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은퇴한 후 다

른 주 정부(State)로 이사하면 현재 사는

주의 상속법이 다를 수 있다. 현재 거주하

고 있는 주 정부의 상속세가 연방정부와 다

를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하고 상속수혜자 선

정이 상속 준비의 첫걸음이라는 사실을 기

억해야 한다.

*거주하고 있는 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Elder Law)의 자세한 상담과 조언

을 추천한다. 

 

영민 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650)

상속 준비의 필수

이명덕, Ph.D., Financial Planner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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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윤 철학원재미로 보는 주 간 운 세
www.askjiyun.com 

213-739-2877

9월 12일 - 9월 18일

●운수: 성공으로 올라가는 길에 엘리베이터를 기대하지 마

세요. 오직 계단만 있다 생각하고 한 계단씩 차근차근 올라가야 할

것입니다. ●금전: 길게 끌지 말아야 합니다. 속전속결로 끝내는 것이 자신에게 유

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애정: 평소 때보다 같이 보내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소

개나 중매가 들어오면서 새로운 만남의 기회가 열릴 것입니다.

96, 84, 72, 60, 48, 36년생은 13, 17일 길일. 16, 18일 주의.

쥐띠 | 한 계단씩 차근차근

●운수: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믿어주는 단 한 사람만 있으

면 성공한 인생입니다. 진지한 자세로 처세를 해야 하겠습니다. ●

금전: 당장은 자신이 조금 손해 보는 것 같아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손해 보는 장사는 아닐 것입니다. ●애정: 짜증나게 하고 다틀 만한 일이 있더라도

순간만 잘 참고 넘어가면 큰 탈이 생기지 않습니다.

97, 85, 73, 61, 49, 37년생은 13, 18일 길일. 14, 17일 주의.

소띠 | 순간만 잘 참고 넘어가면

●운수: 전문가나 경험자와 상의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것입

니다. 만족도가 높으니 흐뭇한 상태에 있게 됩니다. ●금전: 땀 흘

려서 노력한 것이 헛되지 않고 풍성한 열매로 보답해줄 것입니다. 열심히 뛰는 만

큼 거두어들이게 됩니다. ● 애정: 연애할 상대를 만나 사랑의 감정에 빠져들어 갑

니다. 잊혀져가던 설렘이나 순수한 마음이 되살아날 것입니다.   

99, 87, 75, 63, 51, 39년생은 12, 15일 길일. 13, 14일 주의.

토끼띠 | 만족도가 높으니

●운수: 많은 일을 한꺼번에 다하려고 하면 집중력이 떨어집

니다. 하나씩 처리해 나가도록 하세요. ●금전: 코앞만 생각하면

적은 이득에 그치지만 길게 내다보고 하면 큰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끈기가 있어

야 금전상태도 좋아지고 여러 면에서 호전이 됩니다. ●애정: 상대의 마음을 얻으

려면 내가 먼저 상대에게 진심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98, 86, 74, 62, 50, 38년생은 16, 17일 길일. 12, 18일 주의.

범띠 | 끈기가 있어야 

● 운수: 도움을 받아보겠다고 끌어들인 사람이 도리어 일을

더디게 하는 방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 금전: 과욕을 부리다가

는 지금까지 이룬 것마저 망쳐버릴 수 있습니다. 조금 늦게 가는 것 같아도 한 단계

, 한 단계 차근차근 밟아가야 합니다. ● 애정: 무조건 참고 지나가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해야 상대도 무엇이 문제인지 알게 됩니다.

88, 76, 64, 52, 40, 28년생은 13, 15일 길일. 12, 14일 주의.

용띠 |  정확하게 말해야

● 운수: 점점 자신감이 줄어지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 잡고

용기내야 할 것입니다. ● 금전: 아무리 화가 나도 이성적으로 판

단해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처리하다가는 손해만 부릅니다. ● 애정: 가족에 대해

잘 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가족에 대해 가장 잘 아는 사람이 가족일수도 있지만

가족을 가장 잘 모르는 사람이 가족일수도 있는 것입니다.

89, 77, 65, 53, 41, 29년생은 14, 18일 길일. 12, 15일 주의.

뱀띠 |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 운수: 주위에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더 나은

여건에서 활동하게 도움 주는 역할을 해줄 것입니다. ● 금전: 무

에서 유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시기입니다. 새롭게 도약하게 해주는 좋은 기회도 잡

게 되겠습니다. ● 애정: 자석 같은 끌림에 자신도 모르게 자꾸 끌려가고 있다는 것

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자식으로 인해서 웃을 일이 있겠습니다.

90, 78, 66, 54, 42, 30년생은 15, 18일 길일. 13, 16일 주의.

말띠 |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고

●운수: 당장은 문제가 없다고 해도 철저한 확인이 필요합니

다. 관리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두면 어떤 위험이 닥칠지 모르는 것

입니다. ●금전: 뭔가를 구입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다면 다음 기회로 미뤄야 합니

다. 더 나은 조건이나 가격대에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애정: 머리로는 하루에도

여러 번 포기해도 마음으로는 쉽게 포기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91, 79, 67, 55, 43, 31년생은 12, 16일 길일. 14, 17일 주의.

양띠 | 철저한 확인이 필요

●운수: 막힌 것 같고 답답하던 상태에서 벗어나고 희망의 길

이 열립니다. 하면 된다는 신념과 긍정적인 생각으로 밀어붙여야

합니다. ●금전: 무엇이든지 해보겠다는 의욕과 반드시 이루겠다는 성취욕이 강해

집니다. 수입과 관련해서 좋은 조건의 일이 생기겠습니다. ●애정: 신선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각오로 임해야 합니다.

93, 81. 69, 57, 45, 33년생은 14, 18일 길일. 13, 16일 주의.

닭띠 | 하면 된다는 신념과

●운수: 방심은 금물입니다. 특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보에

대한 보안유지를 철저히 해야 하겠습니다. ●금전: 욕심을 줄여야

합니다. 욕심이 점점 커지면 자기 자신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멈추기가 쉽지 않

을 것입니다. ●애정: 어디를 가든지 다른 사람의 눈에 띠기 쉬운 때입니다. 특별한

사이가 아니어도 같이 다니다가는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92, 80, 68, 56, 44, 32년생은 13, 17일 길일. 15, 18일 주의.

원숭이띠 | 눈에 띠기 쉬운

● 운수: 집이나 사업체와 관련해서 새로운 장소를 찾고 있

다면 서남쪽으로 가는 것이 좋습니다. ● 금전: 자신에게 유리하게

상황이 돌아가니 실속을 차리게 될 것입니다. 멀리서 찾지 말고 가까이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 애정: 사랑의 계절에 춘삼월이 왔으니 웃음

소리가 들립니다. 내 마음이 상대에게 잘 전달될 것입니다.

94, 82, 70, 58, 46, 34년생은 15, 16일 길일. 14, 17일 주의.

개띠 | 서남쪽으로 가는 것이

● 운수: 예감이나 느낌을 무시하지 마세요. 왠지 모르게 꺼

림칙한 느낌이 오는 일을 하면 결국 문제가 됩니다. ● 금전: 망설

이면 자신만 손해입니다. 자존심을 내세우기보다는 현실적으로 돌아오는 이득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 애정: 오해받는 상황이 되더라도 너무 상처받지 마세요.

내가 아무리 결백해도 살다보면 종종 오해받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95, 83, 71, 59, 47, 35년생은 13, 16일 길일. 15, 18일 주의.

돼지띠 | 자존심을 내세우기보다는

문화/칼럼

이제 노동절 휴가를 마치고 정말 가을에 접

어 든다. 항상 보스턴은 학기가 시작하고 나면

좀 안정이 되는 듯 하다.

항상 그러하듯이 집 매매는 현재 진행형이

다. 직장 이동이나 무슨 이유에서든지 이동 인

구는 항상 있다. 지난 해부터 시작한 팬데믹에

도 불구하고 Housing Market은 “미쳤다”

라는 단어가 딱 맞을 만큼 부동산 시장은 뜨거

웠다. 그리고 현재도 진행형이다.

그 만큼 집을 내 놓는 분들이 없다는 거다.

그리고 사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아직도 많다

. 예를 하나 들어 보겠다. $485,000 집이 하나

나왔다.

Townhouse 에 2016년에 지은 집으로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다. 나온지 하루만에 가격은

$508,000, 오퍼 마감 1시간전에 가격은

$550,000까지 올라 갔고 가격은 $553,000 에 팔

렸다. 바이어가 융자를 알아 보았는데 조금 포

인트를 내고 2% fixed rate에 융자를 얻었고

이분은 잘 샀다고 좋아하셨다.

내가 항상 누누이 말하지만 집을 4만불 싸

게 사는 것 보다 융자를 1% 낮게 얻는 게 더

이익이다. 직장이 바뀌면 이사는 해야 한다.

이런 미친 마켓에서 가을이라는 계절은 아마

도 바이어들에게 집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준다고 표현하고 싶다.

거기다가 낮은 융자율은 정말 환상이라고

표현하고 싶다. 아직도 집을 사고 싶어 하신다

면 이 가을은 여러분들에게 많은 기회를 줄 것

이다.

백영주의 부동산 따라잡기 
Direct (617)-921-6979 
E-mail: clarapaik@ownnewengland.com

가을 (Fall Market)

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백영주 (Clara Paik)

Executive Manager

Berkshire Hathaway N.E. Prime Properties

Realtor, ABR., GRI. CCIM.

Multi-Million Dollar Sales Club, Top 25 Individ-

ual of 2006, 2007, 2008, Re/Max New England, As-

sociation of Board of Realtors, Massachusetts

Association of Realtors, Boston Real Estate

Board.

Office 781-259-4989

Fax 781-259-4959

Cell 617-921-6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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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
617-254-4654광고 문의

장 음식 주문

●   김밥 및 떡 전문 

●   생일잔치, 교회모임 

●   돌, 회갑, 계모임 음식  

●   대학교 파티, 결혼식 

●   저렴한 가격  

●   맛있고 풍부한 음식 

장

Tel:781-648-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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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시맨 풀타임, 파트타임 구합니다.

T. 508-655-3951, 978-494-2712

생활서비스
617-254-4654광고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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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지역 자동차 출장 수리 해드립니다.

모든 브랜드 차종, 모든 파트 수리 가능합니다.

T. 646-510-6022

2/14

좋은 조건으로 리틀부산 식당 판매합니다.

렌트 저렴. 좋은 위치. 리커 라이센스

주인 은퇴. 상담 환영합니다.

T. 978-897-5107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

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

의 히트곡 '버터'가 미국 래퍼

메건 더 스탤리언이 피처링

한 리믹스 버전 출시에 힘입

어 한 달 만에 빌보드 정상에

복귀했다.

빌보드는 지난주 메인 싱

글 차트 '핫 100'에서 7위를 차

지했던 '버터'가 이번 주 1위

로 뛰어올랐다고 7일(현지시

간) 밝혔다. '버터'가 핫 100 1

위를 기록한 것은 통산 10주

째다.

올해 5월 21일 발표된 '버터

'는 BTS의 또 다른 곡 '퍼미션

투 댄스'에 한 주간 1위를 넘

겨준 것을 제외하고 6월 초부

터 8월 초까지 핫 100을 장기

지배했다.

통산 9주간 1위를 차지하며

올해 최장 기간 핫 100 1위에

머무른 곡으로 기록됐다. 이

번 1위 복귀로 해당 기록을 한

주 연장하게 됐다.

이후 최근 4주간도 4위→7

위→8위→7위를 기록하며 10

위권 밖으로 나가지 않고 인

기를 유지했다.

핫 100 차트의 63년 역사에

서 10주 이상 1위를 차지한 곡

은 '버터'를 비롯해 40곡뿐이

다. 지난해 1∼3월 총 11주간

정상을 지킨 로디 리치의 '더

박스' 이후 최장 기록이기도

하다.

'버터'의 1위 반등은 스탤리

언 피처링 버전 출시로 새롭

게 동력을 얻었기 때문이다.

BTS는 지난달 27일 스탤리

언의 랩과 시그니처 사운드,

애드리브 등이 더해진 '버터'

새 리믹스를 발매했다.

'버터' 원곡은 청량한 사운

드에 BTS 멤버들의 다채로

운 보컬, 랩을 느낄 수 있다면

리믹스 버전은 풍성한 성량

의 스탤리언이 가세해 색깔

이 더욱 풍부해졌다.

스탤리언은 올해 그래미

어워즈에서 신인상을 비롯해

3관왕을 차지한 미국의 차세

대 여성 래퍼다.

새 리믹스 버전 발매 첫 주

(8월 27일∼9월 2일)에 '버터'

의 다운로드 판매량은 전주

보다 108% 증가한 14만3천 건

을 기록했다. 스트리밍 수치

(1천70만 회)도 110% 급증했

다.

'버터'는 디지털 음원 판매

량으로 순위를 매기는 '디지

털 송 세일즈' 차트에서는 통

산 14주간 1위를 지켰다. '스

트리밍 송즈' 차트에는 35위

로 재진입했다.

BTS '버터', 새 리믹스 힘입어 한달만에 빌보드 1위 재탈환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나영

석 CJ ENM PD와 더불어 양대 스타 예

능 PD로 불리는 김태호(46) PD가 20년

만에 MBC를 떠난다.

MBC는 7일 "김 PD가 사의를 표명했

다"고 밝혔다.

MBC는 이어 "김 PD는 2001년 1월

MBC에 입사해 '무한도전', '놀면 뭐하

니?' 등을 연출하며 MBC 예능 프로그

램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했다"며 "김

PD의 헌신적인 노력에 깊은 감사의 마

음을 전한다. 그리고 새로운 도전을 계

획하는 김 PD의 앞날을 응원한다"고

했다.

그는 이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도 "

만 20년을 MBC 예능본부 PD로 살아

오면서 자랑스럽고 행복했던 날이 많

았다"면서도 "매주 '무한~도전!', '놀면

뭐하니? 뭐라도 찍자!' 하며 늘 새로움

을 강조해왔지만 '나는 정작 무슨 변화

를 꾀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점점 머릿

속을 채워갔다"고 퇴사 배경을 밝혔다.

7/16

내틱몰에 있는 옷가게에서 성실하게 일하실 분을 찾습니다.

영어 가능하신분.

T. 617-543-9656(John)

7/16

브루클라인 6개월된 아기 돌봐주실 분 구합니다.

화, 목요일 오전 9시 30분 - 오후 3시 30분

T. 410-215-3301

스타PD 김태호 MBC 퇴사…"무모한 불나방 될지라도 새로운 도전"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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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탁상용 달력이다. 내 모교 것인데, 8

월달 사진이 눈길을 잡았다. 우리집과 비슷

한듯 보였기 때문이다. 사진속엔 크지 않은

주택과 잔듸밭이 있고, 푸르른 나무들이 주

위를 둘렀다. 주택은 총장공관으로 쓰였던

집인데, 뉴잉글랜드식 모델이라 해야할까.

이름하여 Cape Cod 스타일처럼 보였던 거

다. 

부동산不動産과 동산動産. 일본사람들이

만든 말일 게다. 초급 상업시간에 배웠다만,

내겐 도무지 이해불가였다. 집과 건물을 부

동산이라 하고 현금과 주식따위를 동산이라

는 건 한참후에 알았다. 

지난 봄인가 보다. 보스톤코리아에 실렸

다. 보스톤 지역에서도 집값이 가파르게 오

른다고 전했다. 과열임에 틀림없다고 덧붙

였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이유를 나야 할

턱이 없다. 하지만 한국에서도 문제가 심각

한 모양이다. 덕분에 부동산 중계인들은 바

쁠것인가. 예전엔 복덕방이라 불렀다. 

복덕방이란 말이 재미있다. 생기복덕生

氣福德에서 유래 한다고 했다. 복과 덕이 생

긴다는 말인가. 하긴 집이나 건물엔 복이 들

어야 마땅하다. 그럴적에 집이나 방을 구하

는덴 복덕방을 찾는게 먼저였다. 복과 덕을

데려다 줄테니 말이다. 복덕방은 동네 대소

사까지 훤히 꿰고 있었다. 

옛적에 듣던 말이다. 싸움은 말려야 하고,

흥정은 붙인다. 그럴적에 복덕방은 거래가

성사되면 거간비居間費인 복비福費를 받았

다. 복비는 담배값 만한 구전口錢이라고도

했다. 복덕방엔 주로 노인분들이 앉아 있었

다. 오죽하면 복덕방영감님이라 했을 텐가.

영감님이야 오고 가는 손님을 기다리기에

지루했을텐데, 장기를 두고 있던 장면도 자

주 봤던 기억이다. 이사철이 아닌 한가할 적

이다. 

이사가고 이사오는 계절은 봄이다. 한국

이라면 삼륜차가 동원될 수도 있다. 정호승

시인이다.

아직 봄은 끝나지 않았는데,

이삿짐 트럭에 실려가는 힘없는 나무 뒤

를

까치들이 따라간다

아슬아슬 아직 까치집이 남아있는 나무

뒤를

울지도 않고

(정호승, 이사 중에서)

한국 고관대작들은 모두 집을 몇채씩 가

지고 있는 모양이다. 청문회에선 그게 제법

큰 이슈가 된다. 그 양반들은 복도 많고 덕도

큰가 한다. 

이번엔 유망한 국회의원이 걸려들었단다

. 자진사퇴했다던가. 듣는 나야 입맛은 쓴데

, 아쉬운감이 없지 않다. 

첨언) 모방작은 김환기 화백을 그대로 옮

겨 그렸다. 복덕방노인 양반의 한가로운 모

습이다. 매기買氣는 없어 보인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

하여 (이사야 5:8)

신영의 세상 스케치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림이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808회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멈추어야 할 때 나아가야 할 때 돌아봐야 할 때

"저자는 인간을 지구를 여행하는 나그네

라고 부른다. 때문에 우리가 이곳을 여행할

기회는 단 한번뿐이다. 여행에서 중요한 것

은 장비도, 동반자도, 목적지도 아니다. 단

지 즐거운 마음가짐 하나면 된다. 이러한 마

음가짐은 가벼운 정신과 성실한 태도에서

시작된다고 보고, 적당히 여유 있는 마음가

짐을 가질 때 경쾌한 인생을 살 수 있다고

말한다. 이것이 이 책의 철학이자 믿음이다

. 때로는 멈추고, 때로는 나아가고, 때로는

돌아보는 인생을 통해서 가장 행복한 지구

여행자가 될 것을 권하고 있다.

『멈추어야 할 때 나아가야 할 때 돌아봐

야 할 때』는 얽히고설킨 인생의 매듭을 풀

고 피곤하지 않게 사는 방법을 소박한 스토

리와 담백한 인생철학, 그리고 다양한 전문

적 지식을 융합해 입체적으로 풀어낸다. 저

자는 집 앞에 피고 지는 꽃을 감상하는 것,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을 따라 걸어보는 것 등

느리게, 단순하게, 여유로운 마음을 가져보

라 말하며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성공 일색

의 인생 노선을 내려놓기를 제안한다."

일상의 평범한 이야기들이다. 내게도 일

어났고 일어날 그리고 일어나는 일 말이다.

삶에서의 특별함이란 이처럼 평범한 일상

이리라. 그러나 우리는 마음에서 남들은 매

일 특별한 일을 하는 것 같은데, 나만 너무

도 밋밋한 하루를 맞고 있다고 생각하며 자

책하거나, 부러워하는 것이 아닐까 싶다. 오

늘 살아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

는 아주 특별한 일상의 주인공들이다. '호'~

하고 토해낸 숨을 '흡'~ 하고 들어마시고 뱉

어내지 못한다면 어찌 저 파란 하늘을 볼 수

있겠으며, 솔솔한 바람을 맞을 수 있겠는가

.

책의 저자 쑤쑤[素素]는 베스트셀러 작

가, 마음의 멘토. 높은 연봉의 직장을 그만

두고 베이징 시샨[西山]에서 은거에 가까

운 생활을 하며 마음의 성장과 심리 치유,

힐링에 관한 글을 전문적으로 쓰고 있다. 가

벼우면서도 부드럽게 톡톡 튀는 문체로 다

양한 연령, 다양한 국가의 독자를 매료시킨

그녀의 두 번째 작품이 또다시 한국에 선을

보인다. 대표 저서로는 『인생을 바르게 보

는 법 놓아주는 법 내려놓는 법[治愈系心理

學]』, 『인생, 너무 진지할 필요는 없어[人

生何必太較?]』 등이 있다.

책 안의 제목들을 나누고 싶다. 혹여 이

가을 시간이 허락된다면 가볍게 편안하게

읽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나누는 것

이다. 책의 Prologue "우리는 모두 지구 여

행자이다" 참으로 마음에 와 닿았다. 첫번

째 Chaptr에서 "삶이 피곤한 게 아니라 마

음이 피곤한 것이다" 현대인이 피곤하게 사

는 이유는 할 일이 많아서가 아니라 생각할

일이 많기 때문이다. 이때 우리가 스스로 생

각의 주인이 될 수 있다면 꿈에서처럼 마음

껏 날아다닐 수 있을뿐더러 피곤해지지 않

을 것이다. 꿈이 실현되는 즐거움만 느끼고

꿈이 깨지는 고통은 느끼지 않을 것이다.

Chapter 1 삶이 피곤한 게 아니라 마음이

피곤한 것이다, Chapter 2 마음속 빈 곳을

채우고, 밝은 빛으로 나아가다, Chapter 3

마음을 열면 행복하고, 마음을 닫으면 불행

하다, Chapter 4 느리게 더 느리게, 삶의 향

기를 맡다, Chapter 5 단순한 삶이 가장 근

사하다, Chapter 6 돈과 명예는 자유로워지

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Chapter 7 인생...

책 제목들이 편안하고 단순해 현대를 사는

우리들의 바쁜 마음을 빠른 걸음을 잠시 멈

추게 해주는 것이다. 그렇다, 우리는 생각

이 너무 많이 피곤해지는 것이다.

단순한 삶이 가장 근사하다. '빼기'는 이

미 하나의 인생철학으로 자리 잡았다. 그런

데도 현대인은 쉽게 걸음을 멈추지 못한다.

그러나 '더하기'를 통해 Good도 얻고 Bet-

ter도 얻지만, Best가 어디 있는지 찾지 못

한다. 빼기의 생각 전환을 통해 삶을 단순

화해보는 건 어떨까? 물질 생활에 대한 인

간의 요구가 줄어들면 정신생활의 자유로

움은 좀 더 커질 것이다. 빼기는 삶을 단순

화하여 우리를 행복한 미래로 이끈다. 편한

하고 마음에 와 닿았던 책이라 이 가을 함

께 나누고 싶어 책 이야기를 옮겨보았다.

한담객설閑談客說: 복덕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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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4일 미셸우에 투표하세요
그녀는 우리 모두를 위해 일할 

후보입니다

 @wutrain     /michelleforboston      @wutrain

 •  혐오범죄와 맞서 우리 커뮤니티와 함께 합니다. 

 •  스몰비니지스에 대한 관료행정을 줄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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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재택근무, 외부

활동 자제 등 다시 ‘집콕’이 일상화되었다.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정신건강과 체

중 증가 등 신체건강에도 영향을 미치며 야외

운동과 헬스장 대신 집에서 운동하는 ‘홈트(

홈트레이닝)’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실제 국내 한 홈트레이닝 전문 서비스 업체

발표에 따르면 전년도 대비 서비스 누적 가입

자 수는 7.4배 증가했고, 이용자 수는 5배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염예방을 위해 외부 접

촉 없이 체력과 면역력 등 건강을 챙기려는 운

동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적

절한 준비 동작 없이 단순히 유튜브 영상을 따

라 할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 운동 전 충분한 스

트레칭으로 관절과 근육을 풀어주고, 정확한

동작을 숙지한 후 무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

다. 

잘못된 ‘스쿼트’ 자세로 인한 무릎 연골

손상, 조기 퇴행성 관절염 위험  

한정된 공간에서 도구 없이 손쉽게 할 수 있

는 대표적인 동작이 ‘스쿼트’ 자세다. 다리

와 엉덩이 등 하체 근력 발달 및 혈액순환을 개

선해 전신 건강에 좋은 운동이다. 하지만, 잘못

된 자세로 반복 시행할 경우, 허리와 무릎 일부

분에 과도한 하중이 실리며 통증과 부상의 생

길 수 있다.

몸의 하중이 앞으로 지나치게 쏠리면 무릎

관절에 가해지는 지속적인 충격으로 ‘반월상

연골판’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 정강이와 대

퇴부 사이 관절에 위치한 ‘반월상 연골판’

은 뼈 사이 마찰과 충격을 흡수하는 쿠션 역할

과 함께 무릎 관절이 안정적으로 움직이게 한

다. 하지만, 매우 연한 조직으로 강한 외부 충격

과 관절이 과도하게 비틀릴 때 손상되기 쉽다. 

‘반월상 연골판’ 이 손상되면 통증, 부기

와 함께 뭔가 걸리는 듯한 느낌을 받거나 무릎

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반월상 연골판’ 손상을 방치하면 무릎 연골

까지 닳으면서 젊은 나이에 퇴행성 관절염으로

발전할 수 있어 조기 치료가 중요하다. 비교적

경미한 손상은 약물이나 주사치료 등 보존적인

치료를 통해 효과를 볼 수 있고, 연골판이 심하

게 찢어지면서 주변 조직을 자극하는 등 심한

통증이 나타날 경우 관절경을 이용한 절제술이

나 봉합술을 통해 치료한다.  

불안정성 높은 ‘어깨’ 관절, 무리하면 근

육•인대 손상

어깨 관절은 가동 범위가 넓지만, 다른 관절

에 비해 불안정성이 높기 때문에 외부 충격 등

으로 손상되기 쉽다. 준비운동 없이 갑자기 고

중량의 바벨이나 덤벨을 들어 올리는 동작은

굳어 있던 어깨 관절에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잘못된 자세로 무게 중심이 무너지면 어깨 관

절과 인대 손상의 위험이 커진다.  

무리한 어깨 운동 시 통증을 유발하는 대표

적 질환으로 ‘어깨충돌증후군’이 있다. 과도

한 어깨 관절 사용으로 견봉(어깨 관절을 덮고

있는 뼈)과 회전근(어깨 회전운동 및 안정성 유

지하는 근육)이 서로 충돌하며 염증과 통증을

일으키는 질환이다. 통증과 함께 ‘뚝뚝’ 소

리가 나거나 밤에 통증이 심해지는 야간통으로

잠을 못 이루기도 한다. 증상을 방치하면 견봉

이 변형되어 주변 조직까지 손상될 수 있어 빠

른 진단과 치료가 필요하다.

가벼운 증상은 약물치료, 물리치료, 운동요

법 또는 주사치료 등으로 충분히 호전된다. 하

지만, 이러한 보존적 치료에 효과를 보지 못하

거나, 극심한 통증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

우, 주변 조직의 손상이 의심되는 경우라면 수

술 치료를 고려한다. 대부분 절개 없이 관절경

을 이용해 견봉 밑의 골극이나 모양을 다듬어

주는 성형술을 시행한다.  

홈트 시 부상 예방을 위해서는 운동 전 스트

레칭 등 가벼운 동작으로 몸에 열을 내고, 굳어

있는 관절을 풀어준 다음, 전문가 설명을 잘 듣

고 어느 부위에 힘을 주고, 무게 중심을 두는 지

등 정확한 운동법을 숙지한 후 반복 시행 해야

한다. 또한, 자신의 관절 상태, 체력을 고려해 중

량 및 운동 강도를 선택하며 관절에 통증이 있

거나, 관절염을 앓고 있다면 관절에 무리가 가

지 않는 걷기, 자전거 타기 등 유산소 운동으로

대체하는 것을 권한다.

이번 주 휴람의료정보에서는 코로나로 인
해 증가 중인 “집에서 운동하는 홈트레
이닝”에 대해 휴람 의료네트워크 H+양
지병원 척추관절센터 윤 형조 센터장의
도움을 받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코로나 시대, 대세는 홈트레이닝” 및 그 밖의
휴람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휴람 해외
의료사업부 김 수남팀장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도와드릴 것입니다.
휴람이 상담부터 병원선정 - 진료예약 –치료 –
사후관리까지 보호자로서 도와드릴 것입니다.

Kakao ID : huramkorea
미국, 캐나다 무료 전화(Call Free) : 

1-844-DO-HURAM(1-844-364-8726)
직통전화 : 070-4141-4040 / 010-3469-4040

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 대세는 

'홈 트레이닝'

보스톤코리아 휴람 네트워크와 제휴한 <H+양지병원>

코로나19 확산 장기화 여파로, 홈트레이닝 인구 증가

잘못된 자세, 무리한 동작으로 인한 관절 통증•손상 주의

운동 전 충분한 스트레칭, 정확한 자세 숙지하고 강도 조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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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교의 유래

불국사 십자가

서기 1956년 신라의 고도 불국사 경내에서

정방형의 돌십자가 한점이 수습되었다. 이는

숭실대 한국 기독교 박물관이 소장한 "경교

돌십자가"로 박물관 도록에는 1956년 경주 불

국사에서 발견된 유물이라고 적혀 있었다.

고고학을 전공한 최병헌 관장은 "김양선

(1907~1970) 목사 생전에 본인으로부터 불국

사 대웅전 앞 석등 밑에서 돌십자가를 발견했

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회고하였다.

돌은 화강암으로 평면은 십자가형이고 돌

십자가는 가로 23.5cm, 세로 25cm, 두께 6cm

로 초기 그리스 십자가 형태였다.

그는 이 십자가상이 신라시대때 기독교가

전래된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었다. 우리는 지

금부터 1,300년전에 기독교 유물이 발견되었

고 유물을 발견한 장소가 불교의 성지였던 불

국사 경내였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

었다.

가장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는 것은 1950년

대 경주에서 출토되었다는 "성모 마리아상"

이다. 유물을 자세히 보면 화관으로 머리를

장식한 여인이 손을 입에 물고 있는 어린아이

를 무릎 위에 안고 있는 형상을 볼 수 있다. 성

모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모습을

표현했다는 것이 박물관측의 해석이었다.

신라 성모상에 대한 학계의 반응은 엇갈린

다. 정수일 한국 문명교류 연구소장처럼 "고

대 기독교 전래의 유력한 증거물"이라고 보

는 학자도 있지만 상당수의 문화재 전문가들

은 기독교 유물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

강우방 전 이화여대 교수는 성모상이 아닌

것만은 확실하다고 말했고, 조유전 경기문화

재 연구원장은 정확한 발굴 기록이 없는 유물

로 신라시대의 것일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

했다.

부처와 십자가를함께모시는발해종교

한때 발해의 수도였던 동경용원부(지금의

훈춘)에서 석가모니를 본존불로 모신 대웅전

에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이 협시불로 봉안되

었다.

불상의 한가운데에 부처가 가부좌하고 있

고 좌우에 협시보살 두명이 서 있었다. 여기

서 놀라운 사실은 부처의 왼쪽에 있는 협시보

살이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 더욱이 부처의 가슴 가운데에는 십자가 문

양을 달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반도와 만주에 산재해 있는 많은 삼존불

상 가운데 부처와 보살이 십자가를 지니고 있

다는 것은 발해의 종교가 다양한 교류를 통해

그들만의 색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을 말해준다.

이것은 발해에 불교와 함께 동방 그리스도

교가 전파되어 발해 사람들에게도 그리스도

교를 신앙으로 받아들였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었다.

불행하게도 이 삼존불상의 경우에는 일제

가 만주국을 세우고 중국을 지배하던 시기에

불상 자체를 아예 일본으로 반출해 버렸다고

한다.

현재 훈춘의 박물관에는 삼존상의 실체는

없고 사진만 진열되어 있다고 한다.

압록강 맞은편 건너에 있는 남만주 안산 부

근에는 11세기 요나라(거란) 성종 때의 유물

인 7개의 기와 십자가와 동방박사 아기 예수

경배그림이 조각된 암각화가 발견되었다. 문

헌에 의하면 당시 안산지역에는 상당수의 동

방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살고 있었다고 전해

진다. 그리고 만주 서쪽 무순에는 수백점의

십자가가 나왔다고 한다.

연해주 발해 절터에서 발견한 십자가

발해 고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소련의

고고학자 샵쿠노프(1930~2001)는 1960년에 블

라디보스토크에서 100km 떨어진 우수리스

크 근처 고려인 마을이었던 "차피고우" 일대

에서 발해 유적을 조사했다. 그가 선택한 발

굴지는 아브리코스라고 불리는 언덕 위의 발

해 절터였다. 끊임없이 나오는 기왓장 사이에

서 자그마한 진흙 조각을 발견했다. 그냥 흙

덩이로 착각할 만한 진흙 조각을 자세히 살펴

보니 십자가였다. 그것도 보통 십자가가 아닌

끝으로 갈수록 벌어지는 특이한 형태였다.

바로 중앙 아시아를 거쳐 발해로 유입된 기

독교 일파인 네스토리우스의 십자가였다. 흔

히 "시리아 십자가"라고도 하는 끝이 넓어지

는 십자가는 주로 아시아 기독교들이 사용하

는 것으로 이 십자가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네스토리우스교를 대표한다고 한다. 샵쿠노

프의 놀라운 발견은 1968년에 발간된 그의 박

사논문에서 소련학계에 공개되었다. 하지만

냉전시대에 그의 발견은 널리 주목받지 못했

다. 그러나 최근 그의 발해 유적 발굴이 확인

되며 재조명을 받게 되었다.

경교의 유래

한때 기독교의 역사에는 숨기고 싶은 과거

가 여러 번 있었다. 그중 하나가 Nestorius의

과거 이야기였다. Nestorius는 서기 380년에

수리아 안티오크(Antiok)에서 출생하였다.

48세 때인 428년 당시 동로마제국의 수도 콘

스탄티노플의 주교로 임명되었다. 당시 기독

교는 신학적으로 키릴로스 주교의 알렉산드

리아파와 네스토리우스의 안티오크파가 첨

예하게 대립하고 있었다.

쟁점의 포인트로 네스토리우스는 마리아

가 예수를 낳았지만 그 역시 인간이라는 주장

을 하였는데 반대세력인 알렉산드리아파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라

는 신모설(神母說)을 주장하였다.

논란이 거세어지자 동로마제국의 테오도

시우스 2세와 서로마제국의 발레리아누스 3

세는 AD431년에 에베소스 공의회를 소집하

여 네스토리우스 일파를 이단으로 정죄하고

이들을 국외로 추방하였다.

진실을 얘기하면 네스토리우스 무리들이

풍랑으로 회의가 지연되는 틈을 타서 반대파

가 일방적으로 공회를 열어 네스토리우스파

를 이단으로 규정해 버린 것이다.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은 네스토리우스는 이집트에서

한 많은 여생을 마쳤다.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은 페르시아, 인도,

아르메니아, 중앙 아시아의 긴 여정을 거쳐

당나라에 이르게 된다.

서기 635년에 시리아에서 파견한 알로펜이

라는 선교사가 처음으로 경교를 전하게 되었

고 당태종은 정관 9년 635년에 재상 방현령을

보내 이들을 환영했고 이들로 하여금 경전을

한문으로 번역하고 승려를 두어 포교하도록

하였다.

교회 이름을 페르시아에서 전해졌다고 하

여 파사교(波斯敎)라 불렀는데 나중에는 로

마에서 왔다고 해서 로마의 한자 이름인 대진

(大秦)교로 부르게 되었다. 나중에는 광명정

대한 종교라 하여 경교로 부르게 되었다.

당덕종때는 "대진경교 유행중국비"가 781

년에 장안 대진사 경내에 세워졌다. 특이한

점은 당나라 사정으로 조상에 대한 제사를 허

용하고 일부다처제를 묵인하게 되었다.

속일본기 성무천황년간에 738년 당나라 사

람 황보(皇甫)가 페르시아 선교사 이밀예

(Millis)를 동반하여 천황을 만났다는 기록이

있다. 이로 미루어 신라나 발해에서도 경교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는 것을 추정해 볼 수 있

었을 것이다.

당나라 제 15대왕 무종은 평소에 도교에 심

취하고 불교를 박해하여 강제로 사찰 4,600개

소를 헐고 26만명의 승려와 여승을 환속시켰

다. 당무종은 불교와 더불어 경교, 마니교, 조

로아스타교 등 외국인이 만든 종교를 박해하

고 살해하였으니 중국 역사에서는 이를 당무

종의 회창(會昌)페불이라고 불렀다(845).

그 여파로 생긴 황소의 난(8788)에서 경교

도들이 무차별적으로 살해되어 이 사건이후

로 경교 신자들이 중국 본토에서 자취를 감추

고 중앙아시아와 만주, 몽골 지역으로 피신하

게 되었다.

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김은한 
보스톤코리아 컬럼니스트

역사문제연구소 연구위원

7-8 세기 경주에서 발견된 성모 점토상(숭실대
기독박물관)

1956년 경주 불국사 대웅전 석등밑에서 8-9 세기때의 십자가를
수습하였다

몽골 제국때의 네스토리우스 유물

당덕종 781년에 세워진 대진 경교 유행 중국비 발해 용원부에서 발견된 삼존불상이 십자가를 목에 걸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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